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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 분석을 통해 한민족 문화의 사상

적 근간을 이루는 삼재론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주도 칠머리당굿,삼재론,공간이

론을 바탕으로 현지조사시 비디오로 촬영한 칠머리당굿 춤의 신청궤 과정을

분석하였다.분석 방법은 모티프 라이팅 분석,안무측정표 분석,심층면담 분

석이었으며,칠머리당굿 춤의 의식공간과 무당의 개인공간 및 일반공간 등에

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의식공간은 제단을 향하여 무당과 신앙민이 앞·뒤로 위치하는

시상적 차원(SagittalDimension)을 보였다.이러한 의식공간에서 보이는 고정

된 제단과 무당의 공간관계는 가깝고 거리감이 없이 자유롭고 친밀하며 활발

한 시상적 공간특성을 보였고,제단과 신앙민의 공간관계는 무당을 중간자로

하는 다소 먼 거리의 시상적 공간특성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평면상으로

단순히 앞과 뒤의 관계로 파악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천·지·인 삼재의 수직구

조로 해석할 수 있다.

무당의 개인공간은 신을 향하여 동·서·남·북,앞·뒤·좌·우의 정확한 방향성

을 가지는 2차원의 시상면(SagittalPlane)과 수직면(VerticalPlane)의 공간특

성을 보였고,횡단적 경로(Transverse Pathway)와 종단적 경로(Peripheral

Pathway)를 사용하면서 중심적 긴장(CentralTension)이 보이는 공간특성이

나타났다.특히 접신 상태에서의 도무(跳舞)와 회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상·하

수직적인 움직임과 신체축을 유지하면서 좌·우 방향을 번갈아 회전하는 공간

특성을 보였는데,이는 신이 하강하여 무당의 몸으로 입신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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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의 일반공간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회전과 변형적 태극의 춤길을 그리

는데,이는 무당의 움직임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음양 2수체계의 태극 형태

로서 무한히 변화하면서 역동성을 가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무당의 접신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심리적 공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이는 무당이 움직일 때 보이는 긴장감에서 엿볼 수 있었다.이러한

무당의 심리적 공간은 신과 무당과 신앙민이 함께 존재할 때 완성되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칠머리당굿 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특성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특성은 음양 2수체계의 우

주적 공간,3수체계의 수직 공간,삼재론적인 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

간,그리고 4차원의 심리공간을 보였다.이러한 특성은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

민이 ‘굿’이라는 공간 안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합일을 이루어내는 제의

적 공간과 상·하,좌·우 움직임 형태의 반복을 통한 이분적 우주 공간 그리고

천·지·인 3수의 수직 공간 및 4차원의 무한 공간으로 무당과 신 그리고 신앙

민 간의 초월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은 삼재론의 천·지·인 사상을 기

반으로 그 특징들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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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대화 이후 한국의 문화는 서구의 문화를 추종하고 여과 없이 수용하면

서,동양이나 제3세계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 실정이다.이런 현실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지,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

이다.

무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타격받고 소멸해도 다시 생겨났고 끈질기게 살

아남아 전승되면서 민족의 심층 심리 세계에서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이

러한 현상은 무속자체에 자립적이고 합리적인 요소가 있고 순박한 진리가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금자,1997).

한국무속은 고대 신화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유교,불

교,도교의 전개 이전부터 단순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또한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태와 각 지방의 무속적 특징을 가

지고 한국민족이 이룩한 많은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실제 전통 문

화와 예술에 있어서는 무속신앙체계를 상징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음악,춤,미

술,문학 등의 문화적 표현을 위한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특히,

무당의 의식에 의해 주재되는 굿은 무속의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에 가장 중

심에 있는 의식으로서 한국 민족의 오랜 생활사에서 형성된 종교의례인 동시

에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체계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 문화를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현용준,1980).

무속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는 무당들 자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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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둘째는 무당들이 하는 의례인 굿에 관한 연구,셋째는 무속을 믿는 사람

들에 관한 연구이다.그러나 이러한 굿에 관한 무용학적 연구는 각 지역의 굿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굿춤에 관한 연구는 진오귀굿의 무당

춤에 관한 고찰(임학선,1975)을 시초로 하여,굿춤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경기도 도당굿의 무무에 대한 고찰(김명숙,1979),풍어 기원제인 별신굿 춤

연구(김영희,1981),김금화 만신을 대상으로 한 황해도 철물이굿 춤 연구(이

노연,1982,정병호,1980),불교적 색채가 강한 수망 오귀굿 춤 연구(황인주,

1982),실제 내림굿 현장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기록한 김금화 만신의 내림굿

춤사위 연구(임현선,1983),평안도 다리굿의 춤 연구(이애현,1985),병굿의 무

용치료적 기능에 관한 연구:두린굿을 중심으로(선미경,1989),불교 재의식과

무속 진오귀 의식춤 비교연구:영산재,씻김굿,진오귀굿을 중심으로(신은진,

1992),김유감 만신을 중심으로 한 서울 새암굿 춤 연구(김성옥,1997),김유감

만신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진오귀굿 춤 연구(김숙,2001),서해안 배연신굿 춤

연구(김현아,2004)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그 연구가 굿춤 자체의 춤사위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춤에 관한 연구과정은 굿의 역사 및 진행과정,무복,그리고

무악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그리고 춤사위에 관해서는 설명을 곁들인 그림을

제시해 주고,발동작은 스텝의 이동경로를 장단에 맞추어 그림을 함께 제시한

다음 재차 그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등의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장류들이 직립하면서부터 인간의 육체를 중심으로 가장 원시적이

고 원초적인 종교본능으로 시작된 신성한 굿판에서 동·서·남·북,상·하 등 장

소에 대한 공간개념이 형성된 점으로 볼 때,그리고 무대공연예술과 같이 예

술적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신앙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성과 자연성,

그리고 즉흥성과 관계되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으로 볼 때,굿판에 대

한 공간개념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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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 칠머리당굿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힘을 시시때때로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루어진 무속 중의 하나이

다.2000년 조사에 의하면,제주도 총인구 54만 2천명의 지역에 348개의 당이

존재하는 것(조성윤,이상철,하순애,2003)을 보면,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

속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칠머리당굿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굿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

되어 있다.이 굿은 굿판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성격도 독특하지만 바다를 배

경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특수성을 지닌 굿이며,제주도의 문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뿌리 깊은 무속 신앙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

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진 칠머리당굿의 춤에 관한 논문은,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춤 연구(이창훈,1991)한 편에 지나지 않고 이 또한 춤사위에

그 연구가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을 그 환경적 특수성에 비추어

공간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특히 굿 공간연구에 있어서 한민족의 문화

적 표현의 원천인 삼재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자 우리 문화의 구성 원리에 대해 주역,

태극 원리,삼재론적 원리,음양오행론적 원리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 삼재론(三才論)은 샤머니즘의 특징을 가장 심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삼재론은 실제 굿 공간에

서 도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다.

굿의 현장성과 자연성은 서양예술이나 무대예술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고

유한 특징이다.그러므로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특성 연구가 굿에 대해

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하

게 될 때,한국문화를 구성하는 원리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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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민족문화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뿐만 아니라

최근 무대예술에 있어서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굿을 주제로

하거나 문화적 전통 구성 원리를 창작의 모티브로 사용하는 작품들이 많아졌

다.따라서 한국전통문화의 진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주도 칠

머리당굿 춤의 공간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움직임을 창작하는 안무

가들에게도 전통을 통한 다양한 공간 활용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사

료 된다.

Ｂ.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칠머리당굿의 의식공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칠머리당굿 춤에서 무당의 개인공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칠머리당굿 춤에서 무당의 일반공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 특성은 무엇인가?

Ｃ．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2004년 3월 4일 실행된 제주 칠머리당굿의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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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자료를 참고하였다.

2.제주도 칠머리당굿은 2-3일에 걸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에는

문화재공연으로 하루로 축소되었다.이 연구에서는 축소된 형태의 분석

에 국한하였다.따라서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전체를 분석한 결과와는 다

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칠머리당굿 춤의 공간분석 대상은 큰 제차인 본향듦에서의 신청궤 절차

로 제한하였다.신청궤는 신을 청하는 청신무의 과정이며,제주도 굿춤

의 특징적 요소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4.무당의 개인공간과 일반공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CMA가 작성한 모티프

라이팅을 연구자가 분석하였다.

5.안무측정표 관찰자는 무용경력 10년 이상 전공자 6명이었다.따라서 객

관성에 대한 다소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들은 10년 이상의

전문가로서 안무측정표 관찰자로서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었다고 가

정하였다.

6.심층면담 분석 대상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도 칠머리당굿

의 기능보유자인 김윤수 심방으로 제한하였다.

7.심층면담지의 문항작성은 안무측정표 관찰자들과의 의견을 토대로 2회

의 예비조사를 거친 문항들과 심층면담 대상자와의 면담시 자유로운 대

화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내용들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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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A.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역사와 구성체계

1.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역사와 현황

제주도에는 무신(巫神)이 1만 8천이나 된다고 예부터 전해져 내려온다.현

재 행해지고 있는 굿으로는 영등굿,무혼굿,심방굿이 있으며,그 중 영등굿의

하나인 칠머리당굿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매년 음력 2

월 초에 당굿이 열리고 있다.이 굿은 영등굿의 한가지로서 그 역사적 배경을

영등굿에서 살펴볼 수 있다.칠머리당굿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굿 의식 행사로 행해지고 있는데,그 이유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다.

이 당굿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28제주목 풍

속조에 그 기록이 나타나며,영등굿의 초기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문화재연구

회,1999).

2월 1일에 귀덕(오늘의 한림읍에 위치),김녕(오늘의 구좌읍에 위치)등

지에서 목간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아 제사한다.애월리 사람들은 떼배에

말머리 모양을 만들고 채색된 비단으로 꾸민 약마희(躍馬戱 :이두식 표기

로서 현대 표준말로 ‘떼몰이 놀이’라 하는 당시의 제주 말을 표기한 것으로

떼몰이 놀이란 뗏목을 빨리 몰아가는 경주의 일종이다)를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한다.이 행사는 15일에야 끝나는데 이 달에는 승선을 금한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오늘날의 영등굿과 비교하여 보면 그 제사일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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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서 15일까지로 이는 오늘날 2월 1일 행하는 영등환영제와 2월 15일에 구

좌읍 우도 등지에서 행하는 영등송별제의 행사날짜와 일치하며 승선을 금하는

관습과 영등송별제가 끝날 때까지 어로에 나가지 않는 관습이 일치한다.그리

고 귀덕,김녕,애월 등 지금 영등굿이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영등굿은 조선조 이전부터 제주 어촌 부락제로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문화공

보부 문화재관리국,1985).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영등굿은 조선조 이전부터 어부와 해녀의 수호신적

성격을 가지며 어촌의 풍어부락제로서 성대히 행해왔고 그것이 농촌으로까지

세력을 뻗쳐 나갔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어촌의 풍어 부락제로 돌아온 것

이라 할 수 있다.영등굿의 하나인 칠머리당굿도 이와 같은 풍어 부락제의 잔

존형태라 볼 수 있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5).

칠머리당굿은 제주시 건입동 마을 전체를 수호하는 당신(堂神)을 모신 본향

당(本鄕堂)에서 이루어지는 굿이다.이 당은 건입동의 동쪽,제주항과 사라봉

중간의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이곳의 지명이 속칭 ‘칠머리’이므로 ‘칠

머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칠머리당의 신(神)은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용왕해신부인

(龍王海神夫人)’이다.이 두 신은 부부신으로서 남편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은 마

을 전체의 토지,주민의 생사,호적 등 생활전반을 차지해 수호하고,부인인

용왕해신부인은 어부와 해녀의 생업,그리고 외국에 나간 주민들을 수호해 준

다고 한다.그러므로 칠머리당굿은 의당 본향당신을 위하는 굿이다.다른 마을

들에서는 그 마을의 본향당신에게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신과세제(新過歲

祭)’등 당굿을 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이 건입동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굿이

없어 사정이 다르다.이 칠머리당에서는 1년에 두 번 굿을 하는데,그것은 영

등신을 맞아들이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신을 치송하는 영등송별제이다.이 두

가지 굿이 행해지는 지역이 칠머리당이기 때문에 제주어촌의 부락제인 영등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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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명 칠머리당굿이 된 것이다(현용준,1985).

칠머리당굿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이며,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

주도에서 생업인 수산업과 가장 관련 깊은 굿인 만큼 제주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굿이다.

제주칠머리당굿은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로 지정되었

고,1986년 11월 1일 보존단체로 인정받아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가 결성되었

다.

당굿날에는 건입동뿐 만 아니라,제주시내의 선박운영자,어부,해녀,그리

고 여러 가정에서 제물을 차려오고,보존회를 중심으로 당굿이 행해지고 있으

며,장소는 사라봉 산책로 입구로 옮겨왔다.

현재,칠머리당굿 보존회는 보유자인 김윤수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

키는 호칭)을 비롯해서 2인의 조교와 이수자 5명,전수생 5명 등 40명의 회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수자 대상 교육은 주 1회(연 52

회),일반전수회원 대상 교육은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칠머리당굿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문화재 행사로서의 정기공연으로

본향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단 우기 시에는 부두에 위치한 어판장 등 실

내에서 행해지기도 하며,이 외에도 각종 문화재 행사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

도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다.보존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하여 관련 행사를 비롯한 기타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국제적인 문화

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현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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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의식절차

1)의식공간구조

칠머리당굿의 영등환영제나 영등송별제는 모두 칠머리당에서 행해진다.

칠머리당은 제주항과 동쪽 사라봉과의 중간쯤,바닷가의 평평한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당의 형태는 58평 넓이의 정 방향 울타리를 돌담으로 쌓고,북쪽

담벽엔 신위의 위패를 만들어 붙였으며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출입구

는 동쪽으로 내어 있다.

그림 1.큰 대 도(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5)

월
덕
기

버리줄
좌
둑
기

우
둑
기

다리

다리

祭 壇

神位 神位 神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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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일 아침이 되면 무당들과 선주집안 사람들이 일찍 나와 당의 북쪽 벽

에 큰 대를 세우고,제물을 진설한다.큰 대는 <그림 1>과 같이 긴 대를 세워

기를 달아매고 ‘다리’라고 하여 긴 무명을 큰대에 묶어 제단에 연결시켜 놓는

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5).기에는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鑑之

位)’,‘토지관도원사하감지위(土地官都元師下鑑之位)’,‘용왕대신영등해신지위(龍

王大神靈登海神之位)’의 문자를 써 놓는다.또는 각 선박의 기를 달아 화려하

게 하기도 하고,오방기를 달아놓기도 한다.

2)진행절차

칠머리당굿은 과거 문화재지정 이전보다 그 진행절차가 간소화되었다<표

1>.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공연으로서의 제한된 경비와 시간적 여유에

맞춘 것으로,제주도 칠머리당굿의 현장에서 심방들의 대화하는 내용에 따르

면 과거에는 2-3일은 꼬박 걸렸을 굿이 현재는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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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진행 절차

큰 제차(祭次) 작은 제차(祭次) 내 용

1.초감제

모든 신을 청하여 좌정시키고 기원하는 제차이다.

베포도업침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해설해 올리기 위해 천

지개벽까지 확대시켜 설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서,자연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베포친

다’고 하고,인문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도업친다’고 한다.

날과 국 섬김

베포도업침의 지리·역사적 해설을 점점 좁혀

서 굿하는 날짜나 장소를 설명해 올리는 단락

이다.

연유 닦음
여러 신앙민들이 모여 이 당굿을 올리게 된

연유를 신들에게 고해 올린다.

군문 열림
신들이 하강하기 위한 신궁(神宮)의 문을 여

는 과정이다.

분부사룀

신칼점과 산판점을 하여 군문이 열렸는지의

여부를 판단 후,그 신의(神意)를 신앙민들에

게 전하는 대목이다.

새림
수심방 대신 소무(小巫)가 교대하여 나서서,신

이 오는 길을 노래로서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정대우
수심방이 다시 나서서 모든 신들의 이름을 하

나하나 부르며 청해 들인다.

열명올림
굿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

하며 축원해 준다.

2.본향듦

본향당신을 청해 들여 축원하는 제차이다.즉,

칠머리당의 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

신부인을 제장으로 청해 들여 좌정시키고 축

원하는 제차이다.

베포도업침 초감제와 동일하다.

날과 국 섬김 초감제와 동일하다.

연유 닦음 초감제와 동일하다.

군문 열림
초감제 때와 거의 비슷하나 본향당신의 문만

을 연다.

분부사룀 초감제의 분부사룀과 동일하다.

신청궤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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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진행 절차(계속)

큰 제차(祭次) 작은 제차(祭次) 내 용

2.본향듦

삼헌관 절 시킴

본향당신이 들어와 좌정하면 상선(上船)대표

1인,중선대표 1인,해녀대표 1인이 삼헌관이

되어 제단 앞에 꿇어 앉아 폐백상을 올리고

배례를 한다.

자손들 소지

참석한 신앙민들이 10여 명씩 차례로 제단 앞

으로 나가 꿇어앉아 소지를 태워 올린 후 절

을 하며,심방은 옆에서 축원을 해 준다.

도산 받아

분부사림

마을전체의 일년 동안 운수를 신칼과 산판으

로 점을 쳐 신의를 판단하고 신앙민들에게 그

신의를 전달한다.

석살림

흥겨운 가락과 춤으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

원하는 제차이다.이 때 칠머리당 본향당신

도원수감찰지방관의 내력담인 본풀이도 이 때

노래 불러진다.

3.용왕맞이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맞아들

이고 기원하는 제차이다.

베포도업침 초감제와 동일하다.

날과 국 섬김 초감제와 동일하다.

연유 닦음

초감제와 비슷하나,그 내용이 해녀와 선원들

의 어려움과 소망을 전함으로 분위기는 더욱

숙연하다.

군문 열림 초감제와 동일하다.

용왕질침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맞아들

이는 제차인데,심방의 노래 사설에 따르면

매우 험한 길로 표현됨으로서 노래와 춤으로

험한 길을 닦아 나간다.

신청궤 용왕과 영등신을 노래와 춤으로 청해 모신다.

나까도전 침

큰 시루떡(나까시리)을 공중으로 던졌다 잡았

다 하며 춤추다가 여러 신들에게 이것을 올리

고 하위 잡신들도 대접하는 제차이다.

방광 침

바다에서 생업을 하다가 죽은 영혼들에게 술

을 대접해 위로하고,바다를 차지한 용왕신에

게 이 영혼들을 좋은 세계로 인도해 주도록

기원하는 제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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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진행 절차(계속)

큰 제차(祭次) 작은 제차(祭次) 내 용

3.용왕맞이

용왕문 열림

용왕문이라 하여 꽂아 놓은 댓가지를 하나하

나 뽑아나가는 과정이며,전부 뽑아지면 용왕

문이 모두 열린 것이라 하여 용왕문을 상징했

던 댓가지와 용왕길을 상징했던 무명을 태워

버린다.

지 아룀
바다의 용왕신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백지에 싸 던져 대접하는 제차이다.

4.마을도액막음 1년 동안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제차이다.

5.씨 드림
해녀 채취물인 미역,전복,소라 등의 씨를 뿌

리고,그 흉풍을 점치는 제차이다.

6.영감놀이
심방이 영감을 청해 들인 후 대화를 나누며,

연극적 성격이 강하다.

7.배방선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

이다.

8.도진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칠머리당굿은 진행절차에 있어 8개의 큰 제차

와 그 안에 작은 제차들로 구성되어있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

한 「중요무형문화재해설-놀이의식편」에서는 본향듦 제차 중 분부사룀의 작

은 제차는 군문열림에 흡수시켜서 따로 진행절차에 넣지 않았다.그 이유가

본향듦에서 청하는 신이 본향당 신에 국한되어 있어서 진행이 간단하게 이루

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또한 영감놀이의 진행조차도 단지 배방선 이전

에 이루어진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굿의 진행절차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자가 하나의 제차의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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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도 칠머리당굿의 구성요소

1)진설도

도제상(都祭床)의 제물이나 폐백은 선주회장과 동장이 차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도제상이란 마을 전체의 기원용으로 차려 올리는 제상을 말하는데,

이에는 초감제상,영등호장상,제석상,용왕맞이상,용왕차사상,대령상,공싯상

등이 있다.초감제상은 초감제를 지낼 때,곧 굿을 처음 시작할 때 차리는 상

으로 각 위패 앞 제단에 <그림 2>와 같이 진설한다.

제단 앞에는 대령상과 공싯상이 놓이는데,대령상에는 마량(쌀 1그릇),향

로,삼잔 바라 등이 올려지고,공싯상에는 제물(떡을 말함),과일,쌀 각 1그릇,

삼잔,멩두(신칼,산판,요령,세 가지의 무구를 합쳐서 이르는 말)등이 올려

진다.

용왕맞이상은 용왕맞이를 할 때 다시 차리는 제상으로,나까도전(큰 시루

떡)1접시,제물(작은 시루떡과 돌래떡)4접시,과일 2접시,계란 1접시,채소 4

접시,삼잔,쌀 2그릇,펜포(명태)1접시,소지 3장 등이 올려진다.

용왕차사상과 영등호장상은 당의 입구 쪽에 놓이는데 용왕차사상에는 제물

3접시,과일 1접시,계란 3접시,채소 3접시,삼잔,쌀 2그릇,펜포 1접시,지전

3장,무명 3필(3자씩)등이 올려지고,영등호장상에는 시루떡 1접시,돌래떡 3

접시,과일 3접시,계란 3접시,채소 3접시,삼잔,쌀 1그릇,소지 3장,지전 3

장 등이 올려진다.그리고 영등호장상 밑에는 전복,소라 문어 각 3접시,오곡

씨(보리,조,쌀,팥,콩)를 바구니에 넣어 올린다.

초감제상은 초감제를 지낼 때,곧 굿을 처음 시작할 때 차리는 상으로 각

위패 앞 제단에 진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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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초감제상 진설도(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5)

도제상 외에 마을의 각 집안에서는 축원용 제물을 각각 차려오는데,그 제

물은 메 3그릇,돌래떡 3접시,계란 3접시,채소 3접시,과일 3접시,술 1병,쌀

3그릇,소지 3장,지전 3장 등이며,선주의 집에서는 ‘선왕다리’라 하여 선박

이름과 가족 이름을 표기한 시렁목 1필을 마련해 온다.



16

2)무복,연물,무구

① 무복

굿을 주관하는 심방의 무복(巫服)은 관디차림(관복차림:심방의 정장차림),

군복차림,평복차림으로 나누어지고 <표 2>,이 외에 영감놀이를 할 때 가면

을 쓰고 영감신으로 분장한 차림이 있는데,갓양태만 붙은 파립(부서진 갓)을

쓰고 옷깃만 겨우 붙은 베도포를 입고,총만 붙은 떨어진 미투리를 신고 한

뼘도 안 되는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형상으로 분장한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

리국 문화재연구소,1985).

표 2.무복

차림

성별
관디 차림(수심방) 군복 차림 평복 차림

男

머리 :탕건,갓

上 :저고리,두루마리,

쾌자(적색 또는 청

색),관디(분홍색 또는

남색),전대(황색 띠)

下 :바지,행전(흰색),

버선,짚신

머리 :송락(창호지를 오려

만든 삼각형 모양)

上 :저고리,두루마리,쾌자,

전대,목거리 수건(목에

걸쳐 가슴부분에 띠를

묶어 앞에 늘어뜨림)

下 :바지,행전(흰색),버선,

짚신

양복차림

女

머리 :띠(붉은 색 또는

황색)

上 :저고리,조선조시대

의 관복

下 :치마,버선,짚신

머리 :탕건,갓

上 :저고리,두루마리,쾌자,

전대,목거리수건

下 :치마,버선,짚신

上 :저고리

下 :치마

② 연물

제주도 굿에 사용되는 무악기(巫樂器)를 ‘연물’이라 하는데,징,북,설쇠,장

구로 구성되어있다.징은 둥근 놋으로 만든 대야 모양의 악기로서 대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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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징은 천신을 감동시키는 기능이 있다.북은 사설을 노래하는 수심방(큰

무당)옆에 소무가 앉아 쳐 올리는데,치는 방법은 대로 만든 채롱 위에 북을

세로로 세워 올려 고정시키고,북채를 양손에 들어 오른쪽 북의 면만을 치는

것이다.설쇠는 놋으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악기이며,제주도 굿에서만 사용하

는 악기이다.설쇠는 채 위에 고면을 위로하여 엎어놓고 소무가 앉아서 양손

에 채를 잡아 친다.설쇠는 단독으로 연주되는 법은 없고 수심방이 춤을 출

때 징,북과 같이 반주 악기로 병용한다.장구는 고면의 직경이 30㎝ 내외,통

의 길이 45㎝ 내외의 것으로 일반 다른 지방에서 쓰이는 장구보다 크기가 작

으며,나무통은 중앙 부분에서 떼어내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장구

는 굿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즉 징,북,설쇠,장구는 심방이 춤을

출 때 반주악기로 사용된다.제주도의 무악에서 리듬의 명칭은 제차의 명칭에

다 ‘연물’이라는 어미를 붙인다.‘연물’은 무악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는 악기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리듬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그리고 춤의 장

단은 ‘동-댕,동-댕,동-댕’하는 3분박 4박자로 처음에는 느리게 다음에는 보

통 빠르게 나중에는 빠르게 친다.느리게 치는 것을 ‘늦은 석’또는 ‘늦은 연

물’이라 하고 보통 빠르기로 치는 것을 ‘중판’이라 하며,빠르게 치는 것을 ‘잦

은 석’또는 ‘잦은 연물’이라 부른다.늦은 석,중판,잦은 석을 삼석치기라 부

르기도 한다(장주근,이보형,1983).무악의 연주는 연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

라,소무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연주자들이 대부분이며,한 굿의 진행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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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쇠 북 장구 징

그림 3.무악기(강지희,1995)

③ 무구

연물 이외에 굿에서 심방들이 굿의 진행과정에서 무구(巫具)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요령,바랑(바라 또는 가지갱이),신칼,산판 등이다.특히 제주도 굿

에서 사용하는 무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다.요령은 손

으로 들어 올리는 종과 같은 것이다.직경 7㎝내외의 크기로 놋으로 만들었고

밑 부분에는 1m정도의 오색 천 조각이 달려있다.이 요령은 군문 열림 할 때

신문(神門)을 열어서 신을 청할 때 사용된다.바랑은 놋으로 만든 접시 모양의

것으로 중심부에는 끈이 붙어있다.바랑은 2개가 한 쌍이 되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마주쳐 울리게 되어 있다.석살림 할 때 사용된다.신칼은 길이 25㎝내

외,날의 길이 13㎝내외,자루의 길이 12㎝내외의 것으로 자루에는 창호지를

길게 끊은 다음 묶어 맨 끈이 달려있다.이를 ‘신칼치마’라고 한다.날의 옆면

에는 S자 모양처럼 흔들흔들하게 가늘고 긴 점선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고

또 자루는 일직선이 되지 않아서 조여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이 신칼로

신의를 알아보는 점을 친다(장주근,1983).산판은 점을 치는 도구로서 엽전

모양의 동그란 놋쇠판과 작은 놋쇠술잔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화재관리국 문화

재연구소,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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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 요령

신칼

그림 4.무구(주강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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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삼재론 구성체계

1.삼재론(三才論)의 의미

인류역사의 탄생은 인간이 우주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고,

동시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인간은 살아가면서 생존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늘의 권능으로 파악하게 되었다.하늘에

서 내리는 비와 태양 빛은 그 자체로서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뿐 만 아니라

인간이 먹고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집

중적으로 하늘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이는 곧 우주에 대한 인간의 1

차적 관심을 신에 대한 관심사로 집약시킨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우주적 위치를 천·지·인으로 설명하고 인간이

갖는 세 가지 관심사항을 삼재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삼재사상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뜻한다(한글학회,1992).따라서 주역에서의 삼재사상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늘(신)과 땅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재는 천재(天才),지재(地才),인재(人才)의 세 가지 재질을 이르며,삼재

의 지극한 작용을 삼극(三極:天極,地極,人極)이라고 한며,이 어휘는 또한

삼령(三靈),삼원(三元)과도 일맥상통한 해석을 가진다.관상학에서는 사람의

이마,코,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역에서 제시되는 역(易)의 사상은 64괘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64

괘의 변화는 8괘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8괘는 음양이 서로 조합되어 형성되

는 태양,소양,태음,소음 등의 4상(四象)에 다시 음양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건(乾),태(兌),이(離),손(巽),진(震),감(坎),간(茛),곤(坤)등을 이르는 것이며

(정현우,1991),8괘가 2개 합쳐져서 64괘가 된다.그리하여 64괘를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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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개 겹쳐진 음양의 기호들이고 이것을 각각 ‘효(爻)’라고 부른다.그리하여

64괘의 변화는 곧 육효의 움직임이 된다.그런데 계사전(繫辭傳)에서는 ‘육효

의 움직임은 삼극(三極)의 도(道)’라고 하였다.그리고 설괘전(說卦傳)에서는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한다.그러므로 역이 육획으로 괘를 이루고,음을 나누

고 양을 나누며 유(柔)와 강(强)을 차례로 쓴다.따라서 역이 여섯 자리로 드러

난다’는 것은 육효는 팔괘를 두 개 겹친 것이며,팔괘는 삼재의 길을 따라서

음양이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삼재란 음양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는 틀로 볼 수 있다.

또한 역에는 태극이 있어,태극의 두 가지 기운인 음양에 의해 생성된 천지

가 만물(人으로 대표)을 생육하며,이러한 삼재의 전개에 따라 상하가 합한 중

(中),일월이 합한 명(明),부모가 합한 자(子)를 이룬다(신상미,1996).

다음 <표 3>은 음양론과 삼재론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음양론과 삼재론

음양론 양(陽) 음(陰)

삼재론

天

삼재가운데

양(陽)

人

음양을 조화시키는

중성자

地

삼재가운데

음(陰)

삼재론은 또한 한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사상인 북방샤머니즘과 태양숭배

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수렵문화를 토대로 한 3수 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

며,이러한 3수 중심의 삼재론은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과,인간과 땅의

관계를 결정짓는다(우실하,1998).

삼재론의 의미는 숫자 3으로 집약될 수 있다.수는 크게 ‘산술적 계산수’와

‘철학적 상징수’로 구분된다.산술적 계산수가 존재의 연장을 규정하는 물리적

개념의 수라면,철학적 상징수는 존재진리의 인간 주체적 자각에 의한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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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하여 체계화된 도서역학적(圖書易學的)원리를 드러내는 이수(理數)

이다(김만산,1997).

이와 같이 숫자 3의 계산수와 상징수로서의 의미에 따라 삼재론의 구성원

리를 상징수로서의 3과 관련된 천·지·인의 사상과 계산수로서의 3수체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우주는 음양의 교감에 의해 생성되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출생하여 ‘천·지·

인’삼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단군신화의 세계관과 일치한다.즉 단군신화와

마찬가지로 천지개벽신화에서 보이는 우주 생성의 논리와 세계 구성의 논리가

제각기 음양론과 삼재론의 이치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 같다.

2.삼재론의 형성과정

신석기 시대 이전의 만주와 시베리아 등에 분포되어있던 고아시아족과 고

시베리아족은 대륙의 기온변화 등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과 북으로 이동

해가면서 수렵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하였다.그들은 고된 이동생활을 통해 영

적인 세계관과 자연숭배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이것은 3수 분화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고아시아족과 고시베리아족의 이동의 영향으로 3수 분화의 세계관인 삼재

론이 중국에 유입되었고 중국 남쪽 지방으로부터의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한 2

수 분화의 세계관과 융화되어 중국의 사상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즉,약 1만

여년 전 중국의 화남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농경문화를 토대한 2수 분화의 세계

관과 BC5천 년경에 동북아시아의 삼재론이 만나게 된 것이다(우실하,1998).

유동식(1983)은 중국의 무교(巫敎)가 은(殷)·상(商)나라에서 출발된 종교현상

으로서 중국무교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즉 무교의 발생과 삼재론이 연관성

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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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BC5천년 경 기온상승기에 농경문화가 북상한 이후에도 여전

히 삼재론의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동북방 수렵민족이 세운 상나라

에 ‘동이족’이 남하하면서 3수 분화의 세계관이 두드러졌고,상나라와 은나라

에서 각종 삼족기(三足器)와 갑골점(甲骨占)이 나타났으며 무당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이를 통해 중국은 무(巫)의 전통이 강한 3수 분화 세계관을 지

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수 분화의 세계관은 주(周)나라에서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2수 분

화의 역(易)사상에 밀려났고 그 결과 2수 분화의 역사상이 중심 세계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우실하,1998).

중국 고대문화의 황금기인 후주시대(後周時代,BC500~221)에 공자는 중국

문화 정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주역」을 통한 음양론의 체계는 중국문

화 전반에 걸쳐 중국적 생활의식의 모든 특징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중심사상

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FritjofCapra,1976).그리고 2수 분화의 음양론은 춘

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음양오행론으로 완성되었다.

음(陰)·양(陽)이라는 두 글자는 BC 541년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처음 나타났다.초기에는 음이 강하면 한병(寒病)이 생기고 양이 강하면 열병

(熱病)이 생긴다는 정도의 단순한 체계였으나,BC4세기경 음양가들이 음양이

원론의 체계를 세우고 여기에 오행설을 결합시켰다.비로소 BC2세기경 「여

씨춘추(呂氏春秋)」라는 책을 통해 음양오행설로 확립되었다.이 음양설은「주

역」에서 우주발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기본적 원리로 사용되었다.이와

같이 고대 중국에서 삼재론의 3수 분화 체계는 주나라,춘추·전국시대를 통해

2수 분화 체계인 음양론으로 대체되고,음양론과 더불어 음양오행론은 원시적

이분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윤리적·종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

적 제도·풍속·신앙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의 형성원리로써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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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만주,시베리아

중국

은/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고구려,백제
혼합형태

농경문화

「주역」의 역사상 음양론

「공자」 5수 음양오행론 완성

3수분화

+

2수분화

2수,농경문화
신석기

삼재론 중심

그림 5.중국의 삼재론 형성과정

후기 구석기 시대인 2만 5천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베리

아 일대의 고아시아족·고시베리아족들은 집단적 이동을 하면서,신석기 시대

에 한반도에 그 민족의 상당수가 정착하게 되었다(김정학,1992).따라서 한반

도 일대에 태양 숭배와 천신(天神)숭배의 북방 샤머니즘의 삼재론적 세계관

이 널리 퍼졌다.고조선의 성립 시기인 BC2333년은 이미 북방 샤머니즘이 한

반도에 정착해 있을 시기로,단군신화에 나타나는 단군은 이미 샤먼을 의미하

고 있었다.‘단군’은 샤먼을 의미하는 북방 시베리아 여러 민족의 탱그리

(Tengri,Tangri,Tengere)의 음역으로 보고 ‘왕검’의 ‘검’은 신령을 뜻하는 ‘캄

(Kam)’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유동식,1975).이것으로 보아 샤먼은 삼재

론적 북방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유동식(1975)은 단군신화를 첫째,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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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신앙으로 둘째,지모신(地母神)에 대한 신앙으로,셋째는 창조신앙으로 보

았다.이러한 설명은 고조선이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서로 융화되어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고조선의 샤먼은 단군이었고,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3수 분화의 개념은 삼재론적 북방수렵문화 유입의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을 통해서 살펴본 북방수렵문화의 3수 분화의 세계관은 한반도 백두

대간의 동·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백두대간은 한

국의 전통 지리관에 의해,19세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도

백두산에서 출발하는 산세와 산줄기를 실제에 가깝게 그린 것이다.한반도는

1대간(백두대간),1정간(장백정간),13정맥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반도의 동해안

동남부지역과 서북부 압록강 지역,서해안,서남부 지역은 백두대간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따라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금강산,오대산,태백산,문경새재

속리산,추풍령,영취산,지리산까지 이어지고,이 백두대간은 대부분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이어진 것으로 백두대간의 동쪽과 서쪽을 문화적으로

구별 짓는 경계이다(우실하,1998).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각종 ‘산

맥’들은 실제의 산줄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일제가 자원 수탈을 위해서 만든

땅 밑의 지질도에 불과한 것으로,우리의 전통 지리관에서 사용되던 대간,정

간,정맥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산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인위적인 선이다.

고조선이 붕괴된 후,고조선의 제후국이 독립국으로 변모되어 만주대륙과

한반도에는 여러 성읍국가들이 형성되었고,성읍국가시대의 신앙은 조상숭배

의 관념과 농경,목축,수공업 등의 생산경제를 좌우하게 되는 자연을 대상으

로 여러가지 자연신이 발생하였다.그러므로 이 시대의 신앙은 조상신과 천신

및 자연신숭배에 집중되었으며 제(祭)하는 방법은 부족전체의 공동체로서 행

하였다(민속학회,1989).

초기 철기시대인 BC300년에서 기원 전후의 시기에,한반도의 북쪽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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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저,예맥이,남쪽에는 마한,진한,변한의 초보 형태의 국가가 생겨난다.

이 시기에 이미 음양오행론이 중국을 통해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을 통해서 전

파되었고,비파형 청동검의 유입경로에 대한 고고학적 고증을 통해 백두대간

동·서 지역의 문화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백두대간의 서쪽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2수 분화의 세계관은 1―2세기의 시간차를 두고 백두대

간 동쪽으로 유입되게 되는데,이미 3수 분화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상

황에서 들어온 2수 분화의 세계관은 백두대간 동쪽의 국가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이러한 시간적 유입의 차이는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이 형

성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고구려나 백제는 2수 분화의 세계관이,신라에서는

3수 분화의 세계관이 주축이 되었다.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에

는 3수 분화체계를 주축으로 한 삼재론 중심 사상체계가 형성되었다.

몽고,만주,시베리아

고조선
중국

고구려,백제 신라

통일신라

삼재론 중심의 음양오행

3수 분화
풍류도

삼재론 기반 형성

백두 대간

西 東

신석기 중기이후

BC3000-2000

백두산
태백산 단군신화

무교

농경문화
2수 분화

음양오행 중심

그림 6.한국의 삼재론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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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시아 민족의 이동에 의해 중국과 한반도에 유입된 삼재론이 중국의 전

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음양오행설로,한국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삼재

론 중심의 음양오행론으로 각각의 나라별로 사상체계를 이루는 배경이 되었

다.

삼재론의 형성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상체계가 등장한다.하나는 2수

분화의 음양론이고 나머지 하나는 3수 분화의 삼재론이다.음양론과 삼재론의

구성 원리를 <표 4>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북방 샤머니즘의 3수 분화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삼재론과 2수 분화를 중

심으로 나타나는 음양오행론의 체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인류보

편의 문화현상이다.하지만 중국의 문화는 음양론이나 음양오행론으로 대표되

고,한국의 문화는 음양오행과 더불어 삼재론 사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의 형태가 나라별로 그 특징적 구성 원리를 취사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표 4.삼재론과 음양론의 구성원리

구분 음양론 삼재론

생활상 농경문화 수렵문화

숫자관련 2수 분화 3수 분화

새 봉조·주작·봉황 삼족오 → 삼태극변형

숭배대상 인간중심,조상숭배 태양신,천신숭배

무속
시초(蓍草),죽책(竹冊)이용한

점술
엑스터시,공수·골복(骨卜)

공간관 수평분할 수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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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삼재론의 구성원리

1)천·지·인(天·地·人)사상

신화란 역사 이전부터 구전되어 오던 신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따라서

거기에는 다소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여

기에는 고대인의 삶과 사회적 경험이 녹아 있기도 한다.따라서 이를 적절히

해석한다면,이는 고대인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1995).특히 삼재론을 거론할 때 단군신화는

항상 서두에서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는 한국민족의 가장 오래된 신화이며,그것은 한국신화 가운데 원

형에 속한다.따라서 한민족의 정신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단군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위서(魏書)에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었는데 그는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되 이를 조선이라 부르니

그 때는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옛글에 말하기를 옛날에 환인

(桓因)아들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

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세 높은 산중의 하나인 태백산을 내려

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이에 천부인(天符印)세 개를 주

고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환웅이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

단수(神檀樹)밑에 내려와서 거기를 신(神)의 고을이라 부르니 그가 곧 환

웅천왕(桓雄天王)이었다.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

고 곡식,수명,질환,형벌,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그 때에 한 곰과 한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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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대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 주소서”하였다.한번

은 신령님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하였다.곰과 범

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금기하기 삼칠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능히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웅녀(熊女)는 그와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빌었다.환웅이 이에 잠

깐 변하여 그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를 불러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단군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庚寅)년에 평양에 도읍하

고 이를 조선(朝鮮)이라 불렀으며,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그

것이 1500년이었다.주나라의 호(虎)왕이 즉위하고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서 산신이 되었다.나이 1908세였다고 한다.

단군신화를 통한 삼재론의 구성 원리는 수직적 구조이다.단군신화와 같은

천신강림(天神降臨)신앙은 동북아시아의 유목민 곧 부권적 천신 신앙민들 사

이의 공통된 신앙형태이다(유동식,1975).즉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부

권의 3대 형태는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형태이다.또한 삼

신을 환웅·환인·군으로 보고,이것을 인간의 조(祖)·부(父)·자(子)의 관계를 상

징하므로 인간은 조상의 뿌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하늘과 땅과 사람

이 별개가 아닌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최재충,1985).천·지·인 삼신사상은

단군 이래 우리의 고유사상이며,이는 우주론이 3원론이라는 것으로서 현실세

계의 사실의 관찰에서 가장 합당한 우주론의 구조적 기능을 체계적,논리적,

이성적으로 구축한 것이다.그리고 환웅이 강림한 곳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밑이라 했는데,이것은 하늘높이 솟아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함으로

서 우주의 축을 상징한다.우주의 축이란 세계의 축으로 신이 내려오는 길로

써 수직적 형태를 하고 있다.

엘리아데(1949)는 나무에 대해 우주의 이미지,우주적 신의 현현(顯現),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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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무궁한 풍요,절대적 현실의 상징으로서 대여신의 물의 상징과 관계를 가

지며,불멸의 근원과 동일시되는 것,세계의 중심이며 우주의 버팀목으로 규정

하였다(주강현,1997)

현재 남아있는 신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솟대’이다.솟대란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힌 것으로 음력 정월 대보름에 동제(洞

祭)를 모실 때 마을의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농을 위하여 마을 입구에 세운다.

이러한 솟대의 기원은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매우 오랜 역사

성을 지니는 북아시아 샤머니즘 문화권의 신앙대상물이다.기둥은 장대나 돛

대 그리고 나무와 마찬가지로 세계축(theworldaxis)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특

히 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의 기본 우주 관념이 상계·중계·하계라는 수직적 우주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세계축의 의미를 지닌 장대는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수직 하강하는 교통로가 된다(이필영,1990).

이상에서 단군신화를 토대로 살펴본 삼재론의 구성 원리는 환인·환웅·단군

의 구조와 신단수라는 매개체를 기점으로 한 하늘과 땅의 수직적 구조의 원리

를 보여준다.

「중국의 고대신화」를 저술한 유안커에 의하면,일반적으로 신화란 곧 자

연현상을 의미하며,그것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투쟁과 광범위한 사회생활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신화의 발생은 인류의 현

실생활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만큼 결코 인간 두뇌의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황준연,1992).신화의 내용이 사실상 비합리적이고 초현실주의

적이기는 하지만,우리문화의 뿌리를 가진 결정적 단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

렵다.최근에 그리스 신화가 다양한 문화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신화

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지·인’의 개념에서 ‘천’이라고 하면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것이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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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선 세계이다.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적 개념과는 다르며,‘인’은 인

간의 세계,‘지’는 환경적 개념이다.그리고 무당의 역할을 신의 매개라고만은

단정 지을 수 없다.무당의 역할은 정확하게 서술하기 어려우며,무당은 단지

그 과정에 함께 있는 것이다.즉 무당은 몸으로 받아서 섬기고,또 신이 들렸

을 때는 그 몸이 신이 된다(조흥윤,1997).

제주도 무가인 ‘초감제’에 의하면,“태초에는 천지가 혼돈되어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다.그러다가 하늘과 땅이 벌어지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는 산이

솟고 물이 생겼다. 하늘에는 암흑인 채 별들이 생기고 옥황상제가 해와 달을

내보내고 지상의 질서를 잡아 오늘과 같은 세상이 있게 되었다.”이 내용은

신에 의해 혼돈(Chaos)에서 질서(Cosmos)로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우주가 천상·지상·지하세계로 수직 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制字原理)에도 천·지·인 사상이 나타난다.

훈민정음은 조선 세종 때에 만들어진 독자적 언어체계이다.훈민정음의 모

음은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는 ㆍ(천),ㅡ(지),ㅣ(인)3개의 기본 모음의 하도

(下圖)원리에 의해서 조합되어서 이루어졌다.또한 한글의 낱글자가 초성(천),

중성(인),종성(지)이 합쳐서 하나의 낱글자로 완성되는 것도 천·지·인 삼재론

에 의한 것이다(우실하,1998).또한 훈민정음 모음의 조합에 대해서 둥근 모

양(ㆍ),평평한 모양(ㅡ),선(ㅣ)모양 등 글꼴에 대한 해설상의 하늘·땅·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며,‘ㆍ’는 소리가 깊어서 천도(天道),‘ㅡ’는 소리가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아서 지도(地道),‘ㅣ’는 소리가 얕아서 인도(人道)등 각각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 이론에 근거하기도 한다(김석환,1997).

2)2수체계의 분화

2는 창조와 더불어 생겨난 수이다.2가 나타내는 양극성이 없었다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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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전류가 양극과 음극을 필요로 하고,생명이 들

숨과 날숨에 의해 심장이 수축과 이완에 의해 지속되는 것처럼,2는 모든 피

조물의 현상들과 관계한다.삶의 토대를 이루는 양극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이해는 ‘양(陽)’과 ‘음(陰)’이라는 상징을 발견한 중국의 종교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양과 음의 두 힘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생식하는 것과 수태하는 것,불과 물,낮과 밤 등의 상보적인 관

계를 상징한다.가장 높은 천상의 신이나 황제가 양의 원리와 관계된다면,달

이나 물 그리고 황후는 음의 원리와 관계된다.이 세상 어디에도 양과 음의

상보작용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그리고 「주역」에 나오는 두 종류의 괘

(卦)들은 심리학적 요소가 삼투된 고도로 발전된 예언술을 보여준다(오석균,

1996).

음양론을 인간사회의 주된 원리로 간주하여 ‘인간의 길’을 밝힌 책은 바로

「주역」이다.「주역」은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운동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모든 중국사상의 근원이며 전형을 이루고 있다.「주

역」은 괘사,효사로만 형성된 「역경」과 그에 대한 해설서 격인 「역전(십

익)」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주 초·중기에「역경」점복서로서 처음으로 나타났

고,서주 말기에서 춘추시대를 거치면서 천리 등의 관념이「역경」속에 들어

가게 되고,전국후기 이후 음양범주를 끌어들여 그 해설서인「십익」이 출범

했다고 본다.「주역」은 음양론이 가미됨으로써 비로소 점복서의 성격을 벗

어나 철학,자연과학,사회과학서로서 체계를 잡게 된다.

「주역」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음양이 서로 교체해서 순환 변화하게 하

는 것이 도이다”라는 것으로 이는「주역」에서 양효(-)와 음효(--),강(强)과 유

(柔)로 나누어져 서로의 조합을 통하여 64괘의 복점을 이루고,이 괘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나타낸다.또 다른 원리는 “우러러 하늘의 상을 보고,

굽어 땅의 법을 본다.가까이는 자신의 변화에서 취하고 멀리는 만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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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치를 찾는다”는 것으로 이는 하늘의 원리가 땅에 통하고 인사를 관통

하며,역으로 인륜을 통하여 하늘의 원리가 드러나는 총체적 철학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음양은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전체에 걸쳐 이 세상의 모든 양극성을 나타낸

다.음양은 상호관계의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

음으로써 존재한다.

음양은 존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이다.따라서 관계 안에서만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여자가 음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은 남자

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주역」에 의하면 음양은 태극(太極)에서 생성된 두 개의 대립개념이다(우

현민,1989).태극이 운동하기 이전,다시 말하면 태극이 작용하기 이전의 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서,태극이 작용을 시작하면 벌써 태극이라는 형태에서 벗어

나 음양(陰陽)이라는 두 가지 작용상태로 나타나게 되며,양은 태극의 동적인

면을,음은 정적인 면을 일컫는다.

주렴계(周濂溪)가 ‘무극(無極)-태극(太極)-음양-오행-만물’의 순으로 우주론을

체계화하고,이것을 주자가 집대성하여 성리학이 성립되는 송대 이후에는 음

양태극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우실하,2004).

음양론은 음과 양의 상대적인 속성이 소장(消長)·변화(變化)하는 이치로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현상을 해석하며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우주관이며 방법

론이다.음양은 동양철학의 범주로서,오랜 기간 음과 양을 근거로 서로 대립

되고 연관되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였는데,일반적으로 동적인 것,외향적인

것,상승하는 것,따뜻한 것,밝은 것은 양에 속하고,상대적으로 정적인 것,

내재적인 것,하강하는 것,차가운 것,어두운 것은 음에 속한다.즉 음양이란

대립되는 사물의 상대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지,고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음양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고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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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상으로 은주(殷周)시대부터 음양학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춘추전국 시

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되고 완전성을 띠게 되었다.고대 사상가들은 음양의

개념으로 자연을 인식·해석·탐구하였다.

우주,자연,사회의 운동 원리로서 음양원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음양은 상호 대립하는 양극성의 힘이다.

음양은 위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호 대립한다.음양은 상호 대립함

으로써 운동을 일으키고 결국 통일에 이르는 변증법에서 말하는 모순과 같은

존재들이다.그렇지만 모순과는 달리 음양은 대립하여 제 3의 사물로 전환되

지는 않으며 현상적 우열에 의하여 한 쪽이 극성으로 나타난다.다른 한 편은

사라지지 않으며 안으로 잠복하며 한 쪽이 극에 달하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교대로 순환한다.음은 혼자 있을 수 없으며,반드시 양이 있어야 한다.

양은 혼자 있을 수 없으며,반드시 음이 있어야 한다.음양은 양극성을 대표하

지만,둘은 다른 하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음양은 기능적인 차이만 있

지 둘 사이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음양은 끊임없이 운동한다.

「여씨춘추」에는 “만물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세

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였다.「주역」에서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고 하였다.주희는 “음양은 하루라도 변하지

않음이 없으며 잠시라도 변하지 않음이 없다”고 했다.중국의 사유에서는 있

음이 아니라 생성을,그리고 정지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 힘을 중시한다.바

로 이 음양은 상호 투쟁과 상호 전환,상호 순환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하고

자연을 순환시키고 사회적 흥망성쇠를 주관한다.

셋째,음양은 조화를 목적으로 상호 전이,상호 통일 된다.

음양운동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조화이다.이 조화는 정적인 조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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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상호 투쟁의 팽팽한 균형 속의 동적인 조화이며,음이 양으로,다시 양이

음으로 전환되어가는 순환 속의 조화이다.“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생기고,음

이 극에 이르면 양이 생긴다.”더위와 추위가 교대로 성하며,사계절이 순환하

듯이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자연은 조화를 이루어간다.중국의학의 기본적 원

리 가운데 하나는 인체 내에서의 음양의 조화이다.음 기운이 성해서 생긴 병

에는 양 기운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병을 치료한다.이 음양의 운동은 끝이 없

다.조화를 이루었을 때에도 정지함이 없이 새로운 순환운동을 계속한다.

넷째,음양은 그 속에 반대되는 성질을 품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주희는 “양 중에 음이 있으며,음 중에 양이 있어,서로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주역의 64괘의 형성은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

지고 각각의 음양에서 다시 음양이 갈라지는 형식으로 해서 64괘가 형성된다.

물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음양은 끝없이 갈라질 것이다.겉으로는 양으로

보이는 것 속에 실상은 음양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분화 과정에서

다시 겉으로 드러난다.자석을 끊임없이 자르면 (+)극과 (-)극이 계속 생성되듯

이 갈라지는 것이다.그러므로 음이나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조건에

서 나타난 현상적 모습이지 순수한 절대 음 또는 절대 양은 성립되지 않는다.

역(易)사상은 ‘한 번 음하면 한 번 양하는 것’,곧 우주의 변화 자체 등을

본체로 하는 사상체로서 농경문화에 있어서 계절의 이분법에 의한 2수 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즉,1(太極,道,一氣)·2(음양)·4(사상)·8(8괘)·64(64괘)의 계

속되는 2수 분화로 얻어지는 수상(數像)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이 2수 체계는 농작물의 파종,성장기와 수확기라는 계절의 이분법에 입

각한 세계관이 형성되며,이는 초월성의 강조와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양

자의 이원적인 분리 없이 하늘 성과 땅 성의 상보적 개념을 갖는다.2수 분화

의 세계관은 땅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

인 것으로 계절의 이분법 논리와 점술의 이분법 논리가 결합되어 농경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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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땅을 4방,8방 등 수평으로 나누어 곧 ‘공간을 수평 분할하여 이해하는

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우실하,1998).이 공간은 사상과 팔괘에 배당하는

수평분할의 공간이해를 특징으로 하면서 동서남북의 4방에다 하늘과 땅 곧,

위와 아래를 합하여 수직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6합의 개념이다.그러나 2수

분화의 세계관에는 중앙의 개념이 의미가 없다(신상미,1999).

3)3수 체계

노자(노자 42장)는 ‘도(道)’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둘에

서 셋,셋에서 만물이 나왔다고 보았다.여기에서 ‘도’는 절대적 실체이고,하

나는 ‘기(氣)’이며,둘은 음과 양,그리고 셋은 음과 양의 화합을 말한다.또한

피타고라스학파는 절대적인 하나가 대립된 두 힘으로 분리되면서 세계가 창조

되고,두 힘이 셋으로 화합하면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그리고 단테는

3을 사랑의 원리로 이해했다.여기에서 3은 곧 종교의 힘이며 단테는 3이 삼

위일체에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이와 같이 특히 종교사에서 3의 역할은 수

많은 삼위일체 혹은 세 가지 형상으로 이어졌다(오석균 역,1996).

「주역」에 의하면,3은 천양(天陽)의 수로서 목(木)을 낳는 수로 보았고,

「반고신화」에서도 3은 만물을 시작하는 성수(聖數)이면서 신수(神數)의 의미

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흥,1979).

심리학자들은 흔히 숫자 2가 갈라놓은 것을 숫자 3이 복원시킨다고 하는

데,그 이유에 대해 루드비히 파네드(LudwigPaneth)는 3은 그 앞에 일어난

분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것은 마치 아

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합시켜주는 제3의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오석균,1996).

이상과 같이 종교와 심리학에서 숫자3은 완성과 완결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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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라는 수가 갖는 또 다른 측면은 최초로 기하학 도형을 형성한다는 것이

다.세 점은 삼각형을 에워싸고,세변은 기하학 도형인 삼각형의 형태를 만든

다.플라톤은 세계가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피타고라스는 삼각

형을 우주적 의미에서 생성의 시작이라고 풀이했는데,그것은 삼각형에서 비

로소 사각형이나 육각형 같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그런 이

유로 삼각형은 부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마법의 효과를 위해 사람들은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용했다(오석균,1996).

단군신화 곳곳에도 3수 분화의 체계가 나타난다.천부인 3개,무리 3천,

바람·비·구름을 주관하는 세 명의 신이 인간의 360가지 일을 맡아 다스린 점,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에 도읍을 옮기고,산신이 된 나이가 1,908세

였다는 등이 3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인데,고대 북방목축문화의 전형적인

샤머니즘 상징체인 곰이 등장함으로서 삼재론을 중심으로 한 북방계열의 구성

원리를 따르고 있다(유동식,1975).특히,이강식(1995)은 바람·비·구름을 주관

하는 풍백(風伯)·우사(雨使)·운사(雲使)의 3백(伯)의 존재가 단군신화 뿐 만 아

니라,「환단고기」,「규원사화」,「단기고사」등 여러 사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각각 입법,행정,사법에 해당하는 행정조

직의 이름으로 규정하였다. 삼재론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조

선의 샤먼은 단군이었고,단군신화에 등장하는 3수 분화의 세계관은 북방수렵

문화 유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웅녀는 인간을 탄생시킴으로서 삼

신(三神 =産神),즉 생산신의 원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북방수렵문화의 유

입이라고 보는 웅녀의 등장이 3수 분화의 체계와 더불어 단군신화가 삼재론의

구성 원리를 토대로 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굿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신을 청해 들이고,신을 즐겁게 하고,신의 위엄

을 나타내주면서 잡귀를 쫓아내는 주술적 기능에 따라 이루어진다.또한 굿춤

은 굿의 구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신을 청해 들이는 청신무(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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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舞),신을 즐겁게 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오신무(娛神舞),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는 송신무(送神舞)의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굿춤에서의 회무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가짐과 동작 사이의 본질적 속박을

해체시키는 의미로서,왼쪽으로 3회 이상의 빠른 회전형태의 춤은 무당이 신

의 세계로 전이된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인간세계로의

복귀를 뜻한다.회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삼태극이 다양하게 분화된

형태를 지닌다.

이두현(1987)의 연구에 의하면,과거에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구상적인 기

물들,즉 물질문화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현존 기본 무구인 명두(鏡),검

(劍),방울(鈴)을 중심으로 시베리아의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샤머니즘의

무구들을 비교함으로써,한국무속이 이들 샤머니즘과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즉 한국의 무당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구가 시베리아의 것과 관련이 있

다는 주장이다.뿐 만 아니라 제주도 시조 무당이 탄생하는 내력을 담은 「초

공본풀이」내용 중에 ‘삼명두 신화’가 나오는데,제주도 무당의 조상신격이자

3대 무구(巫具)인 ‘천문,신칼,산판’에 관한 내용이다.그리고 제주도 신화에서

도 3의 중요성은 삼성신화(三姓神話)를 통해서 나타난다.제주시에 위치한 삼

성혈(三姓穴)에는 제주를 만들었다는 고(高)·양(良)·부(夫)세 성씨가 나왔다는

‘세 구멍’이 있다.고을나,양을나,부을나 ‘세신인’이 한라산 북녘 기슭의 모흥

혈(毛興穴)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무구의 하나로 사용하는 부채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부처나 해와 달,제석

신(帝釋神)을 그려서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삼불무선(三佛巫扇),

일월무선(日月巫扇),제석선(帝釋扇)등으로 불렀다.부채의 좌우에는 현세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그려져 있으며,붉은 빛의 나무들이 현세를 가르고 있다.

이 무당부채에 그려진 그림은 생명 또는 탄생의 뜻을 지닌 3이란 숫자로 채워

져서 주술의 의미가 깊다.뿐 만 아니라 구도 자체가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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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 뒤의 광배가 셋이고,산이 셋이고 산을 묘사한 선도 셋이다.색깔은

빨강,보라,파랑의 3색을 이용한 강렬한 느낌을 준다(최성자,1993).

그림 7.무당부채(최성자,1933)

삼신신앙의 확대 과정에서 등장한 삼불제석(三佛帝釋)은 아기를 점지해 주

고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이다.여기서 삼불의 ‘불’은 원래 근본을 뜻하

는 순수한 우리말인 ‘부리’에서 나온 말이 후대에 불교와 결합하여 직접 불교

계에 습합 된 것으로 가장 원초적인 생명탄생과 관련이 있다.

최길성(1997)은 무속의 색관에 대하여 오방색을 사용하고 있으나,홍색,백

색,남색의 3가지 종류의 색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

적인 경향이지만,무속에서 붉은색을 상서로운 색으로 보는 것은 태양을 상징

하는 농경민족적인 전통에서 기인 한 것으로서 생명의 원천으로 간주함을 의

미한다.붉은색과 대비되는 남색은 생명의 색이며,백색은 백의민족이라는 전

통과 함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이상의 무속에서의 색관을 종합하면,붉은색

은 강하고 생명원천인 신의 모습으로,남색은 생명이 완결된 신앙민으로,마지

막으로 백색은 깨끗하고 신성한 무당의 색으로 볼 수 있다.(주강현,1995).

풍물의 복색에서 보이는 색 중에 삼색띠에서 가장 앞쪽으로 드러나는 황색

은 천·지·인 삼재론에서 천지의 기운을 조화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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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북에 그려지는 청(天)·적(地)·황(人)3색의 삼태극 역시 삼재를 상징하

는 것이다.삼태극의 형태는 세 힘의 동등한 분할로 균형 잡힌 힘의 세력이

서로 대항하면서 순환하게 되는데 우주의 순환법칙과 자연의 힘을 의미하며

새로운 생명력의 생성과 소멸을 포함한다(김동춘,1986).

삼족오는 중국신화에 나타나는 태양 속에 살고 있다는 세발 가진 까마귀이

거나 ‘태양’의 다른 이름(한글학회,1992)이다.이것은 북방 샤머니즘의 태양숭

배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샤먼의 조령(祖靈)으로 3수 체계로 볼 수 있다.

북부여의 시조(始祖),해모수(解慕漱)는 나라를 세워 국호를 북부여라 칭하

였다.천제(天帝)의 아들로 하백(河伯)의 딸 유화와 사통하여 고구려의 시조 주

몽을 낳았다는 전설상의 인물이다.해모수의 ‘해’는 구음으로 부르는 ‘해’를 한

자로 표기한 것으로 태양신 그 자체이다.이런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는 고대

사회의 태양신관을 상징하며,삼족오를 무덤에 그릴 정도로 까마귀를 숭배하

였다.이것은 조선시대에서는 서민들의 삼두일족응과 같은 맥락으로 숫자 3에

기초한 제의적 상징물이다(주강현,1995).

시조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과 6구(句)12분절(分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려 중엽 이후 현재까지도 존속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정형시이다.예를 들어 중국의 정형시에 해당하는 ‘5언 절구

(五言 絶句)’나 ‘7언 절구’등은 모두 ‘기·승·전·결’의 4행으로 되어 있다(우실

하,1998).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등가 관계에 있으면서 대립적이고 이는 어느

한 장을 포용할 수 있는 일원적 원리를 지닌다.종장은 초장과 중장을 종합하

면서 어느 한쪽으로 변화시켜 정서를 자아화 하고 그 구체적인 결정을 종장

초구 3자에 압축시킨다.이 3자는 다양한 상징성과 함께 완성의 의미를 지니

는 것이다(이영자,1985).다음은 신라 ‘처용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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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 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 내 자리를보니 가리 네히로다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은 뉘해어니오

처용가 1장에서는 밤이 늦도록 달과 논 높은 세계를 이미지화 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인 세계의 현실적 비참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3장에서

신적 자세로 이를 초월하려는 자기완성을 나타내고 있다.즉 1장과 2장은 대

립의 관계를 보여주고,3장에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것으로서

완결의 숫자 3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으로 ‘3분박(三分拍)’개념은,1박을 3등분하는 것을

말한다.이런 3분박 개념은 우리의 민간 음악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음

악 기보법의 하나인 정간보(井間譜)를 보면 잘 드러난다.정간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동양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이며,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칸을 만들

어서 그 속에다 율명(律名)을 적어 넣는 기보법이다(장사훈,1994).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숫자에 대한 이해는 숫자 3을 통해서 만으

로도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삼재론이 3수 체계의 구성 원리를 반영하는 것처럼 신화,종교 뿐 만 아니

라 음악,미술,문학구조,건축,민속학에 이르기까지 삶과의 구체적인 관련성

을 보여준다.

4)삼재론적 공간

삼재론적 공간은 삼재론의 구성원리를 통해 다음 <그림 8>,<그림 9>,<그

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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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삼재의 공간 역학적 특성(김만산,1997)

삼 재 천 인 지

격(格) 신(神) 인(人) 물(物)

공간적위치 상 중 하

공간지향성
물화지향성

(物化志向性)

신물집약성

(神物集約性)

신화지향성

(神化志向性)

<표 5>의 삼재의 역학적 특성에서는 상중하에 위치하는 천·지·인은 공간에

서 서로 조화로운 지향성을 보이며,이것은 우주의 축을 중심으로 천·지·인의

합일을 나타낸다.<그림 8>은 <표 5>에서 나타내는 천·지·인 삼재의 수직적

공간을 설명하고 있으며,천·지·인의 조화로운 공간은 굿을 통해서 <그림 9>

와 같이 하나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나타난다.또한 삼재론적 공간은 <그림

10>에서 역동성이 포함된 공간으로서의 태극 형태의 공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

굿

무당 신앙민

天(神)

人(巫堂)(단군)

地(人間)

그림 8.수직적 공간구성 그림 9.무속적 공간구성(조흥윤,1983)

그림 10.태극적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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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간 이론

1.공간의 개념

지적 영역의 폭이 좁았던 고대인들은 공간을 초인간적인 신의 섭리가 작용

하는 신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대인의 공간개념에 관해 엘리아데(M.

Eliade,1957)는 성(聖)과 속(俗)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그에 의하면,신정(神

政)시대의 세계는 중심으로서의 성스러운 공간과 그 주변으로서의 세속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성스러운 것의 의식이

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고대인들은 모든 도시와 주거를

세계의 중심에 두었으며,그것을 건설하는 것은 속된 공간과 시간을 폐지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창시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즉 성스러운

공간과 장소에서 그들은 신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와 같은 고대인들

의 공간개념은 샤머니즘적 성격과 통하나 그 공간개념은 추상적인 사고로서

인간 사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대한건축학회,2003).

고대이래,공간개념은 일반철학과 자연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

이 되어왔으나 사실상 19세기 후반 이전시대까지의 공간개념은 추상적인 사고

로 남아있었으며 분명히 철학자나 과학자의 영역 속에 놓여 있었다(정진원,고

성룡,1987).건축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개념은 1890년대 초기 맨 처음 나타

났으며,무용에서는 라반의 공간이론인 쿠레오틱스(Choreutics)를 통해 시작

되었다.이와 같이 공간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관련된 학문들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과학과 예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의 활동공간이라는 것은 주로 3차원의 공간을 생각

하게 된다.즉 3차원의 공간이란 인간의 동작영역을 기준으로 좌우,앞뒤,그

리고 상하의 깊이 개념을 두고 하는 말이다.하지만 스페이스(space)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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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듯이 이미 공간은 무한히 확장되어 있으며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

는 미지의 공간이 그 수를 알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의 다양한 의미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면,영어의 space라는 단어는

라틴어 spatium에서 유래되었고,이 spatium은 불어로는 espace,이탈리아어

로는 spazio,스페인어로는 espacio로 쓰였다.Oxford영어사전에 의하면,영어

의 space는 1300년 경 이래,시간적인 동시에 공간적인 의미를 지녔고,그 사

전은 처음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포함시켜 기재되어 있다.독일어의 raum은

Teuton(게르만족 언어)어 ruum에서 발전된 것으로 영어로는 room,네델란드

어로는 ruimte인데 특히 raum이란 단어에는 추상적 space와는 달리 영어의

room,프랑스어의 pièce를 의미하는 것이다.의미상 raum은 room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된 의미와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공간의

유용성을 포함하고 있다(CornelisVandeVen,1981).

한자의 ‘공간(空間)’은 ‘공(空)’과 ‘간(間)’의 복합어로,‘공(空)’이란 천(天)과

지(地)사이와 같이 허공으로 어디까지나 퍼져 나가는 모습으로 이는 만질 수

도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이런 일반적인 의미에 형이상학적 개념의 ‘공

(空)’이란,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긴 것으로 실체자성(實體自性)

을 갖지 않는다는 불교의 근본사상의 영향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또한 모든

법(法)의 본체는 공(空)이라도 인연의 상속에 의해서 역연(歷然)하게 존재하며

그대로 유(有)이다.이것은 즉 ‘공즉시색(空卽是色)’으로 나타난다.‘간(間)’은

‘문(門)’과 ‘일(日)’의 합쳐진 글자인데,문(門)의 두 장의 문짝사이로 달빛이 새

어 들어온다는 의미로서,사이,틈의 의미가 된다.간(間)은 일반적으로 허공,

사이,틈을 의미하는데,즉,공간의 거리 또는 시간을 의미한다(官川英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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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개념의 역사적 전개

서양 철학사에서 살펴보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공간의 문제는 대

개 개별적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졌다기 보다는 철학자 개개인의 학문적 체계,

다시 말하면 철학자가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다루어졌다.한 예로 피타고라스의 이원적인 이론은 공간을 영혼과 육

체의 두 개의 영역으로,또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윤회하는 원의 공간이론에 대해 주장하였다(김광숙,1980).

공간의 성질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이었

으나,그 훨씬 이전부터 공간에 대한 사색은 그리스 철학자 간에 계속되어 왔

었다.즉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의 무한(無限),아낙시메네스(Anaximenes)

의 공기(空氣)등은 무한한 확장의 성질을 가진 것이었고,제논(Zenon)도 공간

의 존재성에 대해 사색하였다.

피타고라스학파의 공간에 대한 기하학상의 업적으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를 비롯하여 정12면체와 정20면체를 발견했고,아울러 정다면체가 고대 이집

트에서 알려진 정4면체,정6면체 그리고 정8면체를 합해서 모두 다섯 가지 뿐

이라는 것도 증명했다(김용운,김용국,1973).다섯 가지 정다면체의 연구와 함

께 플라톤은 불,흙,공기,물의 네 가지 원소를 정다면체 모양과 결부시켜 설

명하고 있다.

중세 철학에서의 공간은 신학적으로 해석되었다.공간은 신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예지적으로 형성된 공간은 실재의 공간에 선행하고 물질적 우주 밖의

영상으로서의 공간은 무한히 퍼져있다고 설명하였다.중세의 우주론에서 우주

는 근본적으로 지구의 공간과 천체의 공간으로 나뉘었다.지구가 죽음과 변화

의 세계라면,천체는 불멸,불변,그리고 영혼의 세계라 믿어졌다.이러한 우주

론적 이원론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반영으로 이해되었다(박인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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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공간개념의 특징은 주관적 해석에 있으며,그 대표적인 것이 칸트

(Kant)의 공간론이다.칸트는 공간을 외적현상의 선천적 직관 형식이라고 규정

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첫째,공간의 관념은 경험에서 생긴 것이 아니

라 선천적인 필연에서 생긴 것이다.둘째,공간은 모든 종과 개체들이 포섭되

는 일반개념이 아니라,일체의 특수한 공간이 포섭되는 직관이다.셋째,공간

은 무한 크기로 나타나는데,기하학의 확실성과 공간차원의 선천적 과학은 공

간이 외적지각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된다.이러한 칸트

의 기반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근간을 두고 있다.당시 과학기술의 발달은 16

세기 말부터 새로운 사상을 창출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고,특히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되는 약100년 간 유럽철학에서 철학이 가

장 융성한 시기로 만들었다(대한건축학회,2003).

19세기 말 아인슈타인(Einstein)은 물리학에 있어서 공간개념을 3개의 주요

한 카테고리인 ‘장소’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개념,모든 물질적 대상의

‘용기(容器)’로서의 공간개념,4차원의 ‘장(場)’으로써의 공간개념으로 요약하였

다.아인슈타인의 세 가지 공간개념은 서양문화의 합리적이며 동시에 존재하

는 양상이다(조창한,2003).

이상과 같이 서양인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간탐색은 근대물리학과 과

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반면,동양의 공간관은 주로 여러 종교,그리고 몇 사람의 현인들을 주축으

로 한 철학자들에 의해 파급되었다.동양의 철학자들에게 우주란 영원히 움직

이고 살아있는 유기적이며 정신적인 것인 동시에 물질적인 것과의 불가분의

존재로 보았다.그러므로 이것을 직관적인 공간관,생득적인 공간관이라 부를

수 있다.여기에는 비합리적인 모순이 없지 않지만,적어도 공간의 유익성을

탐닉하지 않고 순수직관,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별 보완함으로써 초

월적인 상태의 공간을 추구해 왔다(이일호,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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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념에 대한 연구는 철학적 연구와 공간 예술에서의 연구 분야로 나눌

수 있다.박문재(1989)는 석사학위 논문 “칸트의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수학,물리학,철학의 공간개념에 대해 고찰하고,형이상학의 근거인 선험성을

중심으로 칸트의 공간개념을 연구하였다.이 논문은 현대의 공간의 문제가 물

리학의 영향에 국한되는 경향에 대해 공간개념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서 공간

의 문제가 경험체계를 설명하는 영역이나 인식론의 영역,형이상학의 영역에

두루 나타나는 개념으로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송병옥(1984)은

“공간직관의 선험성과 기하학”에서 칸트의 공간론을 중심으로 하여,수학적

기하학의 객관적 타당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칸트의 선험적 공간론과 유클리드

의 기하학을 연관 지어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이상의 두 편의

철학적 논문은 공간개념에서 칸트의 선험적 형이상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타 학문에서의 공간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공간개념의 근본 진리를 찾

고자 하였다.

공간예술에 대한 연구는 건축과 조형예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노자 사상적 관점에서의 공간해석과 실험적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유예상

(1993)은 노자사상에서 도출되는 공간들을 실내 공간 디자인에 직접 적용함으

로써 공간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디자인의 창출에 있어 공간의 우위를 전제로

하여 공간과 형태의 유기적 합일에 대해 연구하였다.

안영배(2003)는 음양으로 구성된 ‘태극도’가 내·외 공간의 융합을 통해 하나

의 공간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

에있어서 공간개념으로서의 음양론을 중요시 하였고,이강훈(1989)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건축에 있어서 음양공간의 질서”,김덕수(1993)의 논문 “음양의

기호학적 구조체계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등에서도

이미 그 중요성이 논의되었다.또한 한영식(1992)의 석사학위 논문인 “상보적

이원구조로 본 현대 건축의 한국성 표현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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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을 기초로 한 공간개념을 건축에서 특징적 요소로 이끌어냈다.

HermannBauer(홍진경,1998)는 그의 저서에서,“건축물이 여러 방식으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체적의 차원이며,그리스의 신

전 건축에 있어서의 공간성 자체는 무시되었고 오히려 조각된 형상들이 건축

의 특성들을 나타낸다.그 조각상들은 어쨌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이때

그 공간으로부터 하나의 내용이 생긴다.조각품은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상

상할 수 있게도 한다.2차원적인 회화는 비록 회화 본질인 2차원적 특징으로

인하여 공간의 한 벽에 걸리게 됨으로 곧 공간을 차지한다.또 우리는 표현된

것을 보고 공간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볼 때,회화 역시 공간

개념을 필요로 한다.공간을 차지하지 않거나 공간을 표현하지 않는 회화는

없다.”라고 하여 2차원의 회화작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로서가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물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무형으로서의 공간개념의

중요성은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간을 가지는 고정된 개념의 조형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라면 이배화(1991)의 연구논문 “대립,역동,조화의 이론과 한국전통 건축에

있어서 공간 구성의 실체”에서는 고정화된 개념이 아닌 역동성의 개념으로 공

간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공간에서의 역동성이란 공간에서의 운동 개념을 말하는데,특히 신체의 움

직임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무용예술은 공간개념 연구의 필수

불가결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무용에서의 공간연구 분야에 있

어,Laban(1974)은 공간에 대한 인체의 잠재적 관계를 고려하여 공간 안에서

다른 유형의 움직임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연구될 수 있다고 가정하

고 공간조화 이론인 쿠레오틱스(Choreutics)를 창안했다.라반의 공간조화는 3

차원적 다면체 형태들의 균형과 대칭원리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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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과학적인 체계이다(신상미,2000).라반의 이론을

토대로 한 무용공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종류의 한국춤에 적용하면서 그 신

뢰성과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신상미(2003)는 봉산탈춤 미얄과장에 등장하

는 인물들의 신체표현과 공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탈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탈춤이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였다.강성범

(2004)은 라반 움직임 분석을 통해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 승무를 연

구하였고,김재리(2004)는 처용무의 분석을 통해 공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간개념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실제

그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공간분석이론

1)환경분석이론

공간에 대한 환경분석이론은 움직이는 신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인 환경과 움직이는 신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은 움직이는 주체가 가지는 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공연을 위한 일반적인 무대 또는 야외 공연장,선거유세를 목적으

로 하는 넓은 광장,최근에 다양하게 열리는 축제의 장소,대형마트,신앙인들

을 모아 놓고 설교 등을 하는 종교적인 장소 등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따라서 공간 혹은 공간상

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라반은 영국 산업을 위한 움직임의 효율성에 대해 탐구하

게 된다.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환경과 노동자

들의 움직임에 대한 상호 관계를 연구하여 산업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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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마찬가지로 무대공연에서의 환경분석은 훌륭한 공연을 위한 것

이고,야외 공연장에서는 실내 공연장과는 다르게 과장된 움직임을 보여주거

나 신체를 확대되어 보이게 하는 의상 등을 착용하거나 관객과의 가까운 거리

를 고려한 새로운 이벤트의 적절한 활용,광장에서의 선거유세에는 주민들에

게 후보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고려한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대형마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독특한 제스쳐,신앙민들을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사제자의 움직임 등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 때 적절한 환경에 대한 인식은 목적에 맞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기여하

게 된다.

2)개인공간 분석이론

라반의 공간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개인공간(Personal

Space)으로서 신체의 무게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고,둘째는 일반

공간(GeneralSpace)으로 신체의 무게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림 11.개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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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학에서 움직임 공간에서의 공간적 형식들에 대한 연구를 ‘쿠레오틱스

(Choreutics)’라고 하며,여기에는 운동 공간 내의 공간적 조직화와 이 조직화

에서 발견된 논리적 형식들이 무용수의 신체동작을 통하여 표현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쿠레오틱스는 루돌프 라반에 의해 도입되어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

였으며 이로 인해 운동공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주자,김경신,김미자,

배소심,1994).

라반은 오스트리아-헝가리인으로 카톨릭 신자였으며,슬로바키아(Slovakia)

의 브라타슬라바(Bratislava)에서 자랐다.어린 시절의 그는 리더쉽이 있고,반

항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다.그는 자연을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경외심을 가졌다.라반은 군

인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서유럽과 아시아,북아프리카 등을 여행했으며,승려

들의 춤이 소용돌이치는 듯 움직이며 고통 없이 엑스터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격했다.이러한 라반의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은 종교와 인간행동의 가

능성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다.그는 인간 움직임의 힘 즉 춤을 통해 자

연의 힘을 정복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우주를 초월하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청소년기의 라반은 무대미술,디자인과 데코,의상제작을 배

우고 청소년 드라마 클럽을 시작하였다.라반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

했고 모든 예술조각 등을 통해 조화로움을 찾아냈다.조화의 개념은 라반의

움직임 철학에 커다란 구성요소가 되었다.선천적인 직관력을 지녔던 라반은

그의 관찰에 대한 뛰어난 기술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체를 읽을 수 있었다.그

의 그림과 안무를 통해 풍자적인 인물화를 창조해냈으며,공공장소에서 사람

을 보고 스케치를 하거나 종종 그의 집 근처의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관찰하였

다.라반은 ‘MarieSteinierEurythmic’즉,호흡과 리듬의 울림을 간단한 움직

임 표현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흥미를 가졌으나 이 이론은 그가 원하는 신체

표현에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했다.그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말이나 호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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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본적으로 넓은 것으로 인식했다.20대 중반인 라반은 기본적인 신체훈련

방법을 발전시겼다.스윙윙 스케일(무용수들이 매일 워밍업 하는데 사용함)과

즉흥,그룹 스터디와 개인적인 창조 작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졌지만 신체를 객

관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호(記號)에 전념하였다.라

반은 파리의 미술학교에서 음악,생리학,해부학,신체운동에 대해 배웠다.스

위스에서 라반은 취리히 다다(Dada)의 동료가 되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가 된

다.제1차 세계대전 후 라반은 무용계의 지도자로서 1930년 베를린 오페라하

우스의 예술 감독이 되었다.이 시기에 라반은 산업계에 눈을 돌려 노동 작업

의 움직임을 연구 하였다.그는 또 정확한 무용기록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였고 그 결과 에포트 도표를 발명하고,‘키네토그래피 라반’또는 ‘라바노테이

션’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이 기보법은 1935년 전문가를 배출한 이

후 무용과 운동의 기보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다.라반의 다양

한 활동은 예술분야와 산업분야로 양분할 수 있으며,움직임 연구를 통해 무

게,시간,공간,흐름의 4가지 요소로 분석해내어 모든 움직임을 도식화 할 수

있다.동작은 입체공간 속에서 시간을 소비 또는 생성해 가면서 실현되는 것

이다.다시 말해,움직임이 시간을 동반하면서 입체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 중의 하나는 ‘공간은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비(非)유클리드 기하학이 고찰한 것은,단적으

로 말하면 시점의 증가이다.주체의 위치에 따라 무한에 가까운 시점을 얻을

수 있고 시점의 수만큼의 공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그때까지 인간은 경험

적인 공간을 단지 하나만 소유하는데 지나지 않았다.세로,가로,높이의 3차

원 공간을 하나의 카메라로 보고 먼 곳은 투시도법으로 점점 작아지는 것과

같은 묘사법으로 표현했다.이 공간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확신되고 있

었다.그러나 물리학의 발달에 따라 평행선은 교차하고,두 점 사이의 최단거

리는 직선이 아니며,미개인의 공간과 문명사회의 공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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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무엇보다도 20세기 초 큐비스트(Cubist: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 화가)

들은 그림의 평면 속에 에펠탑을 그려 넣게 된다.그들의 그림 속의 에펠탑은

위,아래,옆이 동시에 보이고,하늘도 꺾여 구부러지게 그려진다.무용가가 서

있는 장소는 실제세계에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어떤 한정도 없는 공간인데,

이를 ‘무기(無記)의 공간’이라고 한다.라반은 무용공간을 그림 액자의 개념에

비유한다.이제 공간은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운동에 의해서

조형되어 만들어지는 무용공간이 라반의 원(原)공간이다(국수호,2000).

라반은 공간에 대한 인체의 잠재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공간 안에서 다른

유형의 움직임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연구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쿠

레오틱스(Choreutics)라고 알려진 공간 조화이론을 창안했다.쿠레오틱스라는

용어는 고대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해 생겨났으며,원(circle)을 의미하는 Chored

와 지식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Sophias가 결합된 코레오소피(Choreosophy)에

서 파생된 말이다.이 ‘원에 대한 지식’은 피타고라스에 의해 BC450년 경 발

견된 것으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원들(Circles)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Laban,1974).

라반의 공간 연구는 음악에서의 화성에 대한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비교되

어 왔다.옥타브의 12개 음표는 20면체에 놓여있는 12개의 공간적 위치와 비

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따라서 음악과

무용 사이에는 일종의 일치가 이루어진다.쿠레오틱스는 ‘공간적 화성(Space

Harmony)’의 연구로 불리는데 ‘화성’이란 말은 조화로운 동작이라는 개념으로

라반은 실제로도 안무의 형식에 있어서 조화라는 속성을 제시하였다.또한 안

무의 형식들은 언어에 있어서 구문론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공간적 구조이다.

동작의 구문과 문법은 공간을 조직하는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결과적으로

이런 조직화는 논리적 형식들을 제공하게 된다.이 용어는 언어학 연구(J.

Lyon,1968)에서 발음된 언어 자체와 이것의 논리적 구조를 구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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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운율학이 바로 이런 발성의 전달 방식에 붙여진 이름이다.구어의

운율적 연구가 무용 연구와 유사하다는 것은 언어에서의 발성이 무용에서의

공간적 조직화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주자,1994).즉 라반은 음악이

나 시각예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에서도 조화로운

형태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공간조화는 공간상에서의 에포트(Effort)나 쉐입

(Shape)의 형식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사용한 신체움직임에 의해 공간에

서의 움직임이 지나간 흔적들의 형태(TraceForm)가 창조되며 이것은 원래 조

화롭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러한 공간에 남겨진 형태들은 자주

입체적 공간(CrystalForms)의 자연스러운 대칭으로 반영된다.공간 조화의 개

념은 1차원,2차원,그리고 3차원적 움직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며,움

직이는 신체에 의해 수행되는 공간적 패턴들에 대한 연구로서 신체와 그 환경

사이 그리고 신체 안에서의 공간적 긴장의 선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신상미,2000).

라반의 공간 조화 체계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통해서 창조되는 공

간형태의 분석으로 쉐입 분석의 개념에서 연장된 것이다(Cohen,1989)

공간에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무수한 방향이 있다.1차원 공간에는 첫번

째,상·하 차원인 수직축(VerticalDimension)이 있다.이 방향은 정확히 두 발

사이와 머리위에서 끝나는 척추선을 따라 신체를 통과한다.두 번째,좌·우 차

원인 수평축(HorizontalDimension)이 있다.이 방향은 신체의 허리를 통과하

며 좌우의 공간으로 뻗어나가므로 신체의 너비와 관련된다.마지막으로 세 번

째는 전·후 차원인 전후축(SagittalDimension)이 있다.이 방향은 몸의 중심

(中心)을 통과하며 공간의 앞과 뒤쪽으로 확장된다.1차원의 공간에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차원은 그림과 같이 6개의 방향으로 나타나며,상·하,

좌·우,전·후로 뻗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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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차원의 축

2차원의 공간은 공간에서 당기는 두 개의 차원(SpatialPull)을 통해서 수직

면(VerticalPlane),수평면(HorizontalPlane),시상면(SagittalPlane)이 만들어

진다.이러한 면들은 차원의 교차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1차원적 선은

2차원적 면이 된다.수직면은 수직축과 수평축의 조합으로 구성된 도아면

(Doorplane),수평면은 수평축과 시상축의 조합으로 구성된 테이블면(Table

plane),시상면은 시상축과 수직축의 조합으로 구성된 바퀴면(Wheelplane)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림 13.3차원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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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다면체의 형태는 2차원의 다면체,삼각형,사각형,오각형,육각형,

팔각형 등으로부터 만들어졌고,6면체,8면체,12면체,20면체로 나타난다.

공간분석의 이론은 신체가 공간 안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는 어떤 형태

로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우선 개인공간(PersonalSpace)

과 일반공간(GeneralSpace)에서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움직임 경로

(Pathway)나,진행방향을 묘사한다.또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1차원 공간

(Dimension)과 면을 중심으로 하는 2차원 공간(Plane),그리고 사선이 중심이

되는 3차원 공간(Diagonal)등 공간의 윤곽이 나타나는 구,입방체,팔면체와

같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 안에서 인간의 서 있는 상태를 분석 묘사하며,이

러한 기하학적 모양의 꼭지점,가장자리,면들은 방향적 구조를 제공한다(강성

범,2004).

그림 14.입방체(Longstaff,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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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상에서 경로(SpatialPathway)는 중심적 경로(CentralPathway),횡단적

경로(TransversePathway),종단적 경로(PeripheralPathway)로 구분할 수 있

다.이와같은 공간적 경로는 무용수의 내적 감정이 어떤 식으로 개인의 공간

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신체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할 수

있고 공간적 긴장은 무용수의 내적상태에 따라 공간상에 달라지는 움직임의

질을 나타낸다(김재리,2004).이러한 공간의 긴장감(SpatialTension)도 도착지

점에 접근하는 방법(ApproachtoCTP)에 따라 중심적 긴장감,횡단적 긴장감,

종단적 긴장감으로 나타난다.각각의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경로와 긴장감은

운동 공간 내에서 무게의 중심과 경로와의 관계,직립된 신체의 중심축인 수

직선과의 관계,그리고 경로의 방향적 전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중심적 경

로는 신체의 중심을 통해 지나가며,신체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는 형태보다

각진 모양의 움직임 형태를 창조한다.횡단적 경로는 중심과 주변사이의 공간

을 가로지르거나 잘라 뻗어가는 경로이다.종단적 경로는 운동공간을 만드는

원주 주변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절대 축을

가로지르지 않는다.이러한 경로들은 제각각 중심적,횡단적,종단적으로 공간

의 긴장감을 표현한다(신상미,2005).

중심적 긴장은 자신의 운동영역이 의지에 의하여 신체의 중심으로 모아지

는 것을 말하고,중심으로부터 외부로 방사하는 움직임을 창조한다.따라서 모

든 움직임은 움직이는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하고 외부의 공간보다는 내부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횡단적 긴장은 자신의 운동영역이 중심과 주변사

이의 공간을 통하는 것을 말한다.즉 주변과 중심의 감각을 창조하면서 운동

공간의 외적 한계를 따라 움직인다.이러한 횡단적 공간긴장은 중심과 주변사

이에 만들어지는 내부 공간 안에서 보이게 된다.이때의 움직임은 사지의 중

간관절에서 시작해서 운동공간을 가로지르는 공간적 긴장이다.종단적 긴장의

운동공간은 움직이는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공간의 가장자리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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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없이 가능한 넓고 크게 신체의 주변을 향해 뻗어

가는 느낌이다.즉,움직이는 주변의 감각을 고수하는 범위를 유지한다(신상미,

2005).

표 6.CTP(Central,Transverse,Peripheral)의 일반적 경향

중심적

(Central)

횡단적

(Transverse)

종단적

(Peripheral)

시작

(Initiation)

중심

말초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종단적

경로

(Pathway)
중심적 횡단적 종단적

공간적 긴장

(SpatialTension
중심적 횡단적 종단적

입체도형

(CrystalForm)

정육면체

팔면체

정육면체

팔면체

이십면체

정육면체

팔면체

형태변화

(ShapeChange)

방향적 Directional

차원적 Dimensional

사선적 Diagonal

쉐이핑 Shaping

평면상-도형 내부

중간 거리

궁형 방향

평면상-테두리

멀고-가까운 거리

그림 15.공간조화(Scale)그림(Dell,Crow &Bartenieff,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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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반은 움직임의 요소를 결합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의 연습방법

을 통해 조화로운 공간의 움직임을 창안하게 되는데,그 결과로 다양한 특성

을 가진 공간상의 스케일(Scale)이 만들어진다.

스케일은 라반의 4가지 중심주제에 따라 3가지 법칙에 의해 만들어 졌다.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으로의 움직임 뒤에는 시상적 차원의 움직임이 만들어

지고,그 후에는 수평적 차원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의한다.두 번째

는 수직적 차원에서 시상적 차원으로의 움직임 경로는 경사가 심한 경로를 따

르며,시상적 차원에서 수평적 차원으로의 움직임 경로는 흐르는 듯 하고,수

평적 차원에서 수직적 차원으로의 움직임 경로는 완만한 경사의 정적인 흐름

을 따른다.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면에서 다른 한 면으로 이동할 때 반드

시 나머지 한 면을 지나가야 하는데,스케일의 법칙을 도식화 하면 〈그림 1

6〉과 같다.

수직면(VerticalPlane) 시상면(SagittalPlane) 수평선(HorizontalPlane) 수직면

수직(Vertical)
+

수평(Horizontal)

시상(Sagittal)
+

수직(Vertical)

수평(Horizontal)
+

시상(Sagittal)

시상(Sagittal) 수평(Horizontal) 수직(Vertical)

심한경사
(Steep)

흐르는 듯한
(Flowing)

납작한
(Flat)

그림 16.스케일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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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반(1974)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의 기원과 일반적인 원칙들을 살펴보면

첫째,사지는 특정 흔적들을 사용한다.둘째,그 흔적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

간을 사용한다,셋째,한 동작을 할 때 나타나는 그림자의 형태는 다양하다.

넷째,움직이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느낌과 같은 형태를 찾아 낼

수 있다.다섯째,이것은 그림자 형태가 가지는 역동적 가치이다.키네스피어

(Kinesphere)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작을 필요로 하며,공간에 나타나

는 역동성은 자연스러운 연속들에 의해 일어난다.키네스피어에 도달하기 위

한 움직임 이전에 신체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즉 신체에 집중

하고 신체를 이해하고 느낌 등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창작 작품을

안무하는 경우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의도적으로 역행하려고 시도할 때

에도 공간의 법칙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키네스피어에서의 스케일은 다양

하여,라반의 공간조화 이론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서로 다른 질과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스케일은 라반이 추구하는 4개의 중심 주제인 안정성

(Stability)-운동성(Mobility),기능성(Function)-표현성(Expression),노력(Exertion)

-회복(Recuperation),내부(Inner)-외부(Outer)를 따른다.마지막으로 우리 신체

구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가상공간을 따른다.

3)일반공간 분석이론

일반공간은 신체의 무게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라반에 의하면,개인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적 의도와 일반공간 안에서 사람

과 사람간의 공간관계는 CTP의 가깝거나,중간,그리고 먼 거리 운동공간을

무의식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지할 가능성

이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상호 관계는 언어로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메시

지의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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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일반공간(Dell,Crow &Bartenieff,1972)

공간상에서의 경로(Pathway)나 공간적 긴장(SpatialTension)은 개인공간에

서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간에서도 관찰 할 수 있으며,그것은 공간에서 움직임

의 개인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개인들

간의 공간적 상호관계가 횡단적(Transverse)이면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로 파

악할 수 있고,시상적(Sagittal)이면 장애를 표현할 수 있고,또는 수직적

(Vertical)이면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신상미,2003).

나의 개인공간은 다른 사람의 일반공간이 될 수 있고,마찬가지로 다른 사

람의 개인공간도 나에게는 일반공간이 될 수 있다.따라서 개인공간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공간은 또한 2차원면을 통한 움직임의 흔적들이 보이는 춤길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춤길은 보표상 나타나는 무대의 평면 구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춤길의 특성들은 공간상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끌어냄으로서 춤에서 의도

한 바를 읽을 수 있다.즉 반복,간결,긴장감,대조,누적,일직선형,원형,집

중형 등의 특성에 따라 공간에서 안정된 분위기를 나타내고,대립적 조화의

형태로 나타난다.직사각형과 일직선은 엄격하고 제한된 분위기를,집중형 패

턴은 의식적 분위기와 순종적 표현 분위기를 나타내며,반복 및 누적형 패턴

은 단조로움과 규칙적인 분위기 등을 나타낸다(신상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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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 구 방 법

Ａ.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 3월에 실행

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 중 본향듦 제차의 신청궤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공간 분석을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의식공간 분석 대상

이 연구의 의식공간 분석 대상은 의식공간의 구조와 그 안에 나타나는 제

단-무당,무당-신앙민,제단-신앙민의 공간관계이다.

2.움직임 공간분석의 대상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움직임 공간분석을 위해 2004년 3

월 문화재 공연에서 실행된 것으로 25분가량의 신청궤 과정에서 기능보유자인

김윤수의 움직임을 통해 관찰된 무당의 개인공간과 무당의 일반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안무측정표 관찰 대상자

안무측정표 관찰 대상은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신청궤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무당의 움직임이며,이에 대한 관찰자는 무용전문가 6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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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학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 연구에 참여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연구 당사

자 자신을 포함하여 3-5명 정도 이나 본 연구에서는 객관도와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학력,경력,사회활동 면과 함께 객관적 분석 시 제시된 문항들을 이

해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무용전공자들로서 각각 무용전공 10

년 이상으로,CMA(라반움직임 분석 공인 전문가)2명,라바노테이션 자격증

소지자 2명, PreLMA(라반움직분석 전문가 초기과정)수료자 2명 등 총 6명

을 선정하였다.

4.심층면담 대상자

심층면담 분석의 대상자는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기능보유자인 김윤수 심방을 선정하였다.

Ｂ.분석도구

1.모티프 라이팅

본 연구에 사용될 모티프 라이팅(MotifWriting)은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의 제자인 발레리 프레스톤 던롭(ValeriePrestonDunlop)과 앤 허친슨

게스트(AnnHutchinsonGuest)가 라바노테이션에서 적절한 기호들을 도출해

내어 움직임의 모티프에 중점을 둔 무보법의 하나로 움직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분석하기에 용이한 도구이다.모티프 라이팅 혹은 모티프 디스크립션

(MotifDescription)이라고도 하며,움직임에 대한 동기(Motif)또는 의도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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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몇 가지의 기호들을 사용하여 기록하는 무보법(DanceNotation)이다.

2.안무측정표

안무측정표는 인류학자인 알랜 로맥스(AlanLomax)와 움직임 분석가인 엄

가드 바르테니에프(IrmgardBartenieff,1968)가 창안한 움직임분석 기록체계이

다.이 안무측정표(부록Ⅱ)는 움직임 분석을 통해 각 문화의 척도를 측정하도

록 고안되었으며,춤에서 핵심적인 움직임을 측정하는 부호 전표로서 라반의

에포트-쉐입(Effort-Shape)의 중심개념이 관련되어 있다.에포트는 움직임의 질

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 이의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움직

임의 질적인 묘사는 동작표현에 있어서 역동적 변화를 명확하게 하는 언어를

제공하고,쉐입은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신체 모양 그 자체를 말한다(강성범,

2004).

안무측정표는 움직임의 상대적인 빈도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움직임 특질을

점수로 기록한다.신체의 사용 및 전이의 성질과 주요 움직임의 행위를 측정

하는 두 범주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신체의 사용항목은 가장 활동적인 신체 부위들,사용된 부위들의 수,신체

형상으로 구별된다.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 항목에서는 전이의 형태,주요

움직임의 형태,전이의 에너지,주요 움직임의 에너지,변화의 정도 및 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으로 나누어 1점에서 7점 척도의 눈금에 점수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신체부위들,사용된 부위들의

수,신체형상,전이와 주요행위의 형태,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 등의 항목

을 선택하였다.

안무측정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바르테니에프와 로막스에 의해 이미 입

증되었고,마사그레엄의 ‘마음의 동굴’에 나타나는 움직임 특질 비교분석(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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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996)에서도 80% 이상의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3.심층면담지

움직임 당사자와의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지는 움직임 공간 분석에 적절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폐쇄형 면담지와 개방형 면담지를 병행하여 사용하였

다.이 면담지는 안무측정표를 작성한 무용전문가 6인의 질문내용 의견을 토

대로 2회의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내용의 적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 하였다.또한 2005년 6월 20일 제주도칠머리당굿전

수관에서 무당과의 개인면담을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신체와 신체움직임에 관한 질문으로,“칠머리당굿의 신청궤 과정

에서 가장 활동적인 신체부위는 어디이며,신체형상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전이의 형태와 주요 행위의 형태는 어떠한가?”

세 번째,“신체를 통하는 흐름은 어떠한가?”

네 번째,“굿의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신청궤 과정에서의 굿춤의 의미는 무엇인가?”

Ｃ.연구절차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제주도 칠머리당굿과 삼재론 구성체계,공간이론에 관한 문헌고찰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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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굿 춤에서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과 분석자

를 선정하여 의식공간,무당의 개인공간,무당의 일반공간을 분석하였다<그림 18>.

문 헌 고 찰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역사와 구성체계

∙삼재론 구성체계

∙공간이론

연구 대상 선택 관찰 대상자 선택

비디오 촬영
설문지문항 용어정리

비디오관찰·기록

의식공간 분석 무당의 개인공간 분석 무당의 일반공간 분석

공간 특성 검출

굿 공간의 중요성 및 가치 제시

그림 18.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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Ｄ.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들은 각 분석 목적에 따라 처리된다.

1.모티프 라이팅 분석

모티프 라이팅은 비디오 관찰을 통해 무대상의 춤길(FloorPattern)과 공간

상에서의 특징적 움직임 형태를 분석하여 무당의 개인공간 분석과 무당의 일

반공간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2.안무측정표 분석

안무측정표를 통한 분석 자료는 항목별 빈도 및 평균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처리 결과는 다시 신체적 측면과 전이의 형태,주요행위의 형태,신체를 통한

흐름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무당의 개인공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3.심층면담 분석

심층면담 분석 자료는 면담지에 기록된 내용과 녹음된 자료를 종합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와 심층면담

대상자가 공통된 인식으로 인정하는 상호교환의 검증절차를 수행한 후 해석하

였고,의미 있는 용어 및 항목을 산출하여 의식공간,무당의 개인공간,무당의

일반공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3가지 과정을 통한 자료 처리 방법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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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분석 방법에 따른 자료처리

분석내용 자료처리방법

모티프 분석
․특징적 움직임 형태 분석

․춤길 분석

안무측정표 분석

┌ 신체의 사용 :항목별 빈도 및 최다 빈도항목 산출

│ 전이의 형태 :항목별 평균치 산출

│ 주요행위의 형태 :항목별 평균치 산출

└ 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 :항목별 평균치 산출

심층면담지 분석 의미 있는 용어 및 항목 산출



69

Ⅳ.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분석 결과 및 논의

A.의식공간분석 결과

의식공간은 굿이 이루어지는 굿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제단과 무당의

관계,무당과 신앙민의 관계,그리고 제단과 신앙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외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제단의 주위 환경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1.비디오 분석

칠머리당굿 의식의 공간은 바다가 보이는 북쪽으로 제단을 마련하였다.이

때 제단은 <사진 1>과 같이 ‘다리’라고 하는 긴 무명으로 제단 뒤에 있는 큰

대와 연결되어 있다.

1)제단 -무당의 관계

<사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굿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제단이 위치하고 있

는 공간,무당이 중심이 되는 공간,그리고 신앙민들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

다.이 가운데 제단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신의 고유한 영

역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 무당의 공간은 본격적으로 굿을 주제하는 자인

무당이 움직이는 공간을 말한다.따라서 제단과 무당과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

는 제단을 향해서 무당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제단과 무당의 의식공간을 분석해 보면,<사진 1>과 같이 무당이 항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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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기준으로 하여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시상적 차원(SagittalDimension)에

서 가깝거나,중간,또는 먼 거리(Near-Middle-Far)를 자유롭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관계는 무당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제단을 향해서

사설을 하거나 굿 당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1.칠머리당굿의 의식공간(장주근,이보형,1983)

선행연구(주강현,1997;이필영,1990)에 따르면 큰 나무는 세계의 중심이며

우주의 버팀목으로 규정하였다.또는 기둥은 장대나 돛대 그리고 나무와 마찬

가지로 세계축(theworldaxis)과 관련되어 있다.이 세계축의 의미를 지닌 장

대는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수직 하강하는 교통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단은 큰 대로부터 무명천으로 연결되어 신이 수직 하강하는 통로로

인식되어 있다.또한 제단은 하늘에서부터 굿판에 청해 들어온 신이 좌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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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서,무당이 제단을 중심으로 신과 대화하는 공간이고,제단으로부터 신

을 불러내고 때로는 신과 접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신청궤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행위는 무당이 제단으로 신을 모시기 위해 강한 몰입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무당의 공간 영역의 사용이 매우 유동적이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제단과 무당의 공간은 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큰 대로부터 이

미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이것은 곧 하늘과 땅,신과 인간을 수직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보인다.

2)무당 -신앙민의 관계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당과 신앙민은 정면의 제단을 향해서 앞·

뒤의 관계로 위치하고 있다.

제단과 무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무당과 신앙민의 공간관계는 시상적

(Sagittal)차원에서 가깝고,중간거리를 유지한다.주로 무당이 굿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거리 관계를 유지하며,신앙민들이 굿 당에 직접 들어와 함께

참여할 때에는 무당의 바로 뒤에서 무당과 가까운 거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관계에서 의미하는 무당과 신앙민의 관계는 신앙민들이 무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그 뜻을 전해 받는 관계로서

매우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제단 -신앙민의 관계

제단과 신앙민은 무당을 중심으로 제단은 앞쪽에,신앙민은 뒤쪽에 위치하

고 있다.

제단과 신앙민의 관계는 <사진 1>에서와 같이 항상 시상적(Sagittal)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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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먼 거리로 나타난다.이것은 굿의 진행이 전적으로 무당의 주도적인 역

할에 의해 이루어지고 신앙민이 무당을 건너서 제단 앞에 위치할 수 없기 때

문으로 보인다.특히 무당이 매개자가 되어 제단과 신앙민 사이의 거리를 두

고 있기 때문에 제단과 신앙민의 관계는 소극적이며 자유롭지 못한 공간의 느

낌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제단-무당,무당-신앙민,제단-신앙민의 관계는 모두 앞·뒤의

시상적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시상적 차원에서의 거리 차이에 따라 그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또한 제단은 무당과 신앙민에 대해서 가장 상위

의 의미로,신앙민은 제단과 무당에 대해서 가장 하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으며,따라서 제단-무당-신앙민은 상(上)·중(中)·하(下)로서 그 의미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2.심층면담 분석

심층면담분석을 통한 의식공간은 심층면담지의 질문 내용 중 다음의 두 가

지 항목의 내용에서 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굿 공간에 대한 개인적 생각

은 어떠한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네 번째,“굿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가?”의 질문에 따른 답변

이다.

세 번째 질문에서도 답변한 것과 같이 굿은 어디에서 행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무대 위 공연장과 같은 장소에서 굿을 할 때는 사설도

정해진 사설들로서 주로 일반적인 내용만을 전하게 된다.하지만 신성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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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골들과 함께 진행하는 굿에서는 사설도 저절로 나오게 된다.이것은

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춤도 마찬가지이다.그렇지만 잘 차려진 큰 규모의

무대에서 하는 굿에서 때로는 관객들도 함께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스스로도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작년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공연이 그런

경우이다.굿을 하는 공간은 신과 대화하는 곳이며,또 신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곳이기도 하다.굿에서 사설에 내용이 다 나온다.신을 청해서 “앉으십시

오,식사하십시오,누우십시오,세수하십시오,수건 여기에 있습니다.담배 태

우십시오”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그리고 제주도에는 1만 8천 신이 있다고 하

니 그 만큼 다른 지역과 달리 신과 가깝다는 말이다.

위의 응답에 따르면,굿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신앙민의

정숙한 태도가 중요하며 또한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그래서 성공적인

굿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장소와는 다른 신성한 장소로서 굿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무당이 사설하는 내용도 신성한 공간에서 무당의

몰입정도에 따라 무당은 인간의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신과

교감하는 경우로 보인다.이때 사설은 이미 무당의 의지가 아닌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또한 신을 청해 놓고 인간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는 것은 신과 인간이 하나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신성한 굿 공간

은 신과 무당과 인간이 합일(合一)의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번째 “신청궤 과정에서의 굿춤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따른 답

변이다.이 질문에서는 연구자가 비디오 분석 시 나타난 의문점들도 자유롭게

질문하였다.

제주도 심방은 강신적 요소가 많다 굿춤에서 사용하는 신체적 공간은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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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해 이루어진다.일부러 의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춤 출 때,머리,어깨,몸이 움직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거나 정해진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따라서 춤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재 전수자들도 똑같지는 않다,예를 들어서 활을

쏘는 장면은 본향신이 무섭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무의식적으

로 행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은 일부러 모양을 내서 움직이기도 한

다.이것은 신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이다.그리고 심방들의 능력에 따

라 움직임도 각기 다르고,굿의 강도도 달라진다.

(굿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서남북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 있다.따라

서 사방에 고해 알릴 때에는 모두 6방향이 되는 것이다.칠머리당굿은 문화재

로서 나름대로 전수교육이 행해지고 있지만,심방들에 따라서 굿에서의 사설

이나 춤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그리고 즉흥적인 것도 중요하다.)

위의 응답에 따르면 시베리아의 샤먼이나 만주의 샤먼들이 요란한 무악에

맞춘 가무에 의하여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현용준,1986)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무당도 같은 방법에 의해 신이 드는 것으로 보아 강신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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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무당의 개인공간분석 결과

무당의 개인공간은 모티프 라이팅 분석,안무측정표 분석,그리고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1.모티프 라이팅 분석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에서 무당의 움직임은 신청궤 과정에서 청신무의 단

계,즉 신을 청해서 굿판으로 모시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굿춤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발디딤새,손놀림새,몸놀림새 이다(민속학

회,1999).따라서 굿춤의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움직임 가운데 가

장 많이 반복되는 5개의 중요한 움직임을 절로 나누어 신청궤의 도입부,무구

인 감상기를 양손에 들고 움직이는 장면,앉아서 무구를 들고 움직이는 장면,

점프와 활쏘는 장면 그리고 손을 이용한 가락춤을 분석하였다.

1)도입부

<그림 19>는 신청궤 과정에서 도입부의 모티프 기록이다.이는 신을 청하

는 단계에 들어서는 시작부분이다.

무당은 양손에 감상기,신칼,요령 등 3가지의 무구를 모두 들고( )움

직인다.단,요령은 오른손에만 들고 있다.무구를 들고 있는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대고( )무당은 굿 공간을 크게 좌회전으로 걷다( )가 오른발을 앞

으로 짚고( )거의 제자리에서 왼쪽 방향으로 4분의 3을 회전( )하는 동안

움직임을 강조하는 액센트 움직임 구(AccentPhrase)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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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도입부(김재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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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단을 향해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뒤로 움직인다.이때 방향은 왼

쪽 뒤,오른쪽 뒤로 번갈아 살짝 비키듯이 걷고,손은 앞 아래방향을 향한다.

그리고 처음 동작을 1회 반복하고 나서 무구를 앞 중간 높이로 들고 무대 중

심을 향해 좌회전으로( )걸어가다가 무대 중앙에서 제자리에서 왼쪽방향으

로 3번, 오른쪽 방향으로 3번() 회전한다.이때 중심적 긴장(Central

Tension)( )을 나타낸다.단,무구를 든 오른손은 가끔씩 흔들어 준다.

도입부에서 무당의 개인공간은 손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난다.손의 움직임

은 앞 아래 방향에서 앞 중간방향으로 시상면(SagittalPlane)을 사용하고 있

다.이 때 손의 움직임이 2차원의 시상면 가운데 아래 방향을 향한다.이 때

팔과 몸의 관계는 중심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듯하면서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심적 긴장(CentralTension)을 보인다.

신청궤의 시작으로서의 도입부는 전체적으로 시상면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에 무당의 움직임에서 중심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를 조심

스럽게 열거나 시작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이것은 신체 중심에서부

터 시작되는(Initiation)움직임의 긴장감을 통하여 신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2)감상기 들고 움직이는 장면

감상기는 생 대나무 가지에 백지를 묶은 것으로 된 무구이며 신(神)대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서 신과 무당을 연결해 주는 무구로서 지방마다 감상기에 해

당하는 무구가 그 명칭을 다르게 하여 부르고 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

소,1987).감상기는 신이 들어오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들고 있는 것으로서

주위를 정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또한 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무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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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감상기를 양손에 들고 회전과 사방을 중심으로 행하는 움직임

의 모티프 기록이다.이 모티프 기록에서 보면,움직임의 공간은 굿이 행해지

는 장소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그 주위를 큰 원을 그리면서 왼쪽으로 이동

하다가 오른발을 앞으로 짚고( )오른쪽으로 액센트를 주면서 작을 원을 그

리면서 회전하는 움직임이 반복된다.이러한 동작이 반복되는 동안 신체정면

은 공간의앞( ),오른쪽( ),왼쪽( ),뒤(),오른쪽 앞 사선( ),왼쪽 앞

사선( ),그리고 앞 방향의 순서로 향하게 된다.오른쪽 원을 그리며 회전할

때 양 손에 들고 있는 감상기는 앞 중간 높이()로 들고 있다가 앞 아래()

방향을 향한다. 마지막에 감상기를 높이() 들고 중심적 긴장(Central

Tension)을 가지고 신체축을 중심으로 제자리에서 왼쪽 방향으로 3회,오른쪽

방향으로 3회 회전한다.감상기 들고 움직이는 장면에서 무당의 개인공간은

감상기를 들고 있는 팔의 움직임은 몸의 중심으로부터,중간거리(Middle-

ReachKinesphere)를 이용한다.이때 감상기는 앞 중간 방향에서 앞 아래 방

향으로 향하는 2차원적 시상면(SagittalPlane)을 이용한다.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할 때의 무당의 움직임은 한국무용에서 무릎을 구부리며 굴

신(屈身)하는 듯 신체의 수직축을 이용하여 액센트를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인

다.무구가 아래 방향을 향하는 움직임과 왼쪽으로 회전 할 때 액센트의 움직

임은 무당의 신체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뻗어가는 듯하면서 다시 안으

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으로 중심적 긴장(CentralTension)을 나타낸다.이 움직

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이는 신체가 사방을 향해 신을 청하기 위해 절

을 하는 동작이다.

무당이 행하는 이러한 동작들은 다양한 공간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팔면

체(Octahedron)상의 주로 1차원의 수직 형상과 공간과 앞·뒤의 2차원적 시상

면(SagittalPlane)으로 움직이는 20면체(Icosahedron)상의 형상,그리고 키네스

피어의 중간거리(Middle-ReachKinesphere)를 사용하는 형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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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감상기 들고 움직이는 장면(김재리,2005)



80

감상기를 사용할 때 아래 방향을 향하고,회전 시 액센트에 의한 굴신을

사용하여 신체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향하는 것 등은 움직임의 의도가 신체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뻗는 듯하다가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중심적 긴장을 보여준다.일반적으로 시상면의 사용은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주지만(신상미,2005)감상기를 들고 움직이는 장면에서 무당이 고

개 숙여 절하는 움직임은 신에게 매우 정중하고 공손한 의식(儀式)의 느낌을

준다.

3)무구의 움직임

<그림 21>은 무구사용의 대표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무당은 굿 공간의

바닥에 자리하고 앉는다( ).양손에 감상기와 신칼,그리고 오른손에 요

령을 들고 있다가 제자리에 놓고 먼저 감상기를 들고 움직이다가 다음에는 신

칼을 들고 움직이고,마지막으로 오른손에 요령을 들고 움직인다.각각의 무구

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므로,<그림 21>에서는 감상기의 움직임만을 모티프

라이팅으로 기록하였다.

먼저 오른손에 감상기를 들고( )오른쪽 위(),왼쪽 위(),오른쪽

앞 중간높이(),뒤 방향 위( ),앞 방향 위(),오른쪽 앞(),왼쪽 앞(),오

른쪽 위,왼쪽 위로 움직임 움직이고 나서 왼손에 감상기를 들고 오른쪽 위,

왼쪽 위,제자리 위 방향()으로 들고,감상기를 든 오른손을 제자리 위 방향

을 향해 들고,마지막에 양손 모두 제자리 위 방향을 향해 무구를 하나로 모

아 높이 들었다가 제자리 아래 방향으로 양손을 바닥에 내려놓는다.단,오른

손 감상기를 들고 뒤 방향 위에서 앞 방향 위로 움직일 때,뒤 방향은 오른쪽

앞 사선에서 앞 방향 위로 옮겨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쳐 가

는 제스쳐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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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무구의 움직임(김재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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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시작은 우선 오른쪽부터 시작되는데,감상기를 들고 있는 손의

움직임 공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2차원의 수직적 면(VerticalPlane)을 사

용하고 있다.이 움직임에서 종단적 경로(PeripheralPathway)를 사용하고 오

른쪽 앞 방향,왼쪽 앞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횡단적 긴장(TransverseTension)

( )을 사용하여 아우르듯 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그리고 왼손의 움직임 또

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2차원의 수직적 면을 사용하고,마지막으로

양손에 들고 있는 감상기를 위로 높이 들었다가 제자리 아래로 내리는 시상면

(SagittalPlane)을 사용한다.무구의 움직임 공간은 신칼을 들고 움직일 때에

도 거의 유사하게 보이며,단지 요령을 들고 움직일 때는 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흔들면서 움직인다.

무구를 이용한 움직임에서 좌·우의 공간 사용은 종단적 경로(Peripheral

Pathway)의 사용과 무구의 사용이 조합되어 키네스피어(Kinesphere)를 확장하

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무구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2차원상의 수직면,시

상면,수평면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마치 20면체(Icosahedron)안에서 움직이

는 면들의 조합인 것처럼 보여 진다.

4)점프와 활 쏘는 장면

점프와 활 쏘는 장면은 본향당신을 굿판에 등장시켜 신의 위엄을 보이는

격렬한 장면이다.이때 무당은 감상기를 활로,신칼을 화살로 잡고,펄쩍 펄쩍

뛰다가 다시 무서운 눈으로 사냥감을 겨냥하며 사냥감을 잡는 시늉을 하는 것

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남무(男巫)가 많은 제주지역에서 주술성이 강하게 나타나

는 장면으로 강신무(降神巫)가 추는 신(神)춤과 비슷한 인상을 받는다(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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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 문화재연구소,1987)

<그림 22>에서 무당은 신칼은 왼손에 감상기는 오른손에 들고 왼쪽방향으

로 뛰면서 굿판을 크게 회전한 후 공간의 오른쪽 옆( )에서 신체 정면은 제

단 앞을 향해()있다가,몸을 수축시키면서 수직점프( )2회를 하면서 무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그리고 왼쪽 발과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 )앉아서,신칼은 오른손에 감상기는 왼손에 바꿔 들고 앞 아래방향에

서 앞 중간 방향을 향해 활을 쏘는 움직임을 보인다.이 때 신칼을 들고 있는

오른팔을 떤다().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몸통을 조금 틀어 좌우 방향으로

어우른다( ).다음은 왼쪽 방향으로 반 바퀴 회전하고,활 쏘는 움직임을 1회

반복한다.활 쏘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는 무구를 바꿔 드는

것은 감상기는 생 대나무 가지에 백지를 묶은 것으로 된 무구로서 활을 나타

내고,신칼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나타내고,신칼 치마는 잡고 당기기에 적당하

기 때문이다.

무당의 개인공간은 수직 점프에서는 수직축을 강조하고 있으며,중심적 긴

장감(CentralTension)을 나타낸다.이때의 수직 점프는 강신무의 특징으로 보

는 ‘도무’라고 하는 제자리에서의 수직 점프와는 다르지만 신체 중심 쪽으로

사지를 강하게 움츠리는 듯 상체의 형상에서 중심적 긴장감(CentralTension)

이 나타난다.그리고 이때 무당의 의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바닥

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그 이유는 무구를 들고 있는 손은 하늘을 향

해 뻗기 보다는 땅을 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즉,일반적으로 도무에서 나타

나는 점프는 1차원의 수직축(VerticalDimension)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움직

임이지만,여기에서 나타나는 점프는 특이하게 몸을 수축시키듯 움츠리며 3차

원의 공간을 아우르는 점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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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점프와 활 쏘는 장면(김재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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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이 앉아서 활을 쏘는 움직임에서는 오른쪽 팔꿈치를 중간높이에서 뒤

아래 방향(SagittalPlane)으로 향하면서 중심적 경로(CentralPathway)의 중간

거리(Middle-ReachKinesphere)를 사용하고 있고,왼쪽 팔은 앞 아래 방향에

서 앞 중간 방향으로 종단적 경로(PeripheralPathway)의 먼 거리(Far-Reach

Kinesphere)를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감상기와 신칼은 하나로 연결하여 왼

손에 들고 있는 감상기는 활시위를 의미하고 신칼은 화살촉을 의미하며,앞을

향해서 좌·우로 방향을 번갈아 향하고 나서 몸을 왼쪽 방향으로 반 바퀴 회전

하고,좌·우 방향으로 반복해서 움직이며,신칼을 들고 있는 오른 손이 부르르

떨린다.이 때 공간상에서의 움직임 경로와 관계없이 공간에서는 무당의 의도

가 신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중심적 긴장감(CentralTension)이 나타난다.그

리고 움직임은 앞 아래로부터 앞 위 방향을 향하는 2차원의 시상면(Sagittal

Plane)을 사용한다.특히 한 동작 안에서 두 부분의 신체가 각기 중심적 경로

와 종단적 경로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왼팔의 먼 거리(Far-Reach

Kinesphere)의 종단적 경로(PeripheralPathway)는 무당의 의지나 긴장없이 오

른쪽 팔꿈치를 신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발생하는 수동적인 움직임

으로 보이며,이 때 오른팔의 움직임은 중심적 긴장감(CentralTension)이 사

용되었다.

움직임의 경로와 긴장감의 관계는 <표 6>과 같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 경

향이다.그러나 <그림 22>에서는 CTP의 일반적 경향이 무시되는 결과를 나타

낸다.활을 쏘는 장면에서 움직임은 종단적 경로(PeripheralPathway)를 나타

내지만,무당이 신체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무언가를 대상으로 활을 쏘는 듯

한 중심적 긴장감(CentralTension)을 사용한 것이다.이 결과 굿에서의 움직

임 경로와 공간긴장감의 상호 불일치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림 22>에 나타나는 공간은 정육면체(Cube)와 팔면체(Octahedron)상에

서 1차원 수직축을 사용한 점프와 동시에 신체가 입체적으로 수축되며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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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2차원의 시상면(SagittalPlane),중심적 경로

(CentralPathway)와 중심적 긴장(CentralTension),그리고 종단적 경로

(PeripheralPathway)가 나타난다.

무당춤은 남쪽으로 갈수록 부드럽고,북쪽과 제주도 지방은 활달하여 주술

성이 강하게 풍긴다고 하였다.도무(跳舞)는 두발 돋음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두발로 뛰는 것을 말하며,감정을 고조시키는 동작의 일종으로 주술경(呪術境)

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위이며(정병호,1985)또는 몸 전체 또는 발 일부분이

바닥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뛰게 하는 기법이다(비교민속학회,2002).한국의 강

신무에서 중요한 요소라도 할 수 있는 도무는 몽고 샤먼에게도 중요하다.샤

먼을 도신(跳神)이라고 부른 것은 샤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최길

성,1975).

5)가락춤

가락춤은 신을 즐겁게 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춤으로 즐거움을 표현한

움직임이다.

<그림 23>에서 무당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서 신체의 말단 부분

(distal)만을 이용하여 가벼운 제스쳐를 표현한다(distal-reach).특히 이 춤에서

는 손을 접었다가()펴는()동작을 액센트를 주면서 반복 하는 특징이 있으

며,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다가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주고(),왼손은

손바닥을 먼저 앞으로 밀어주고 나서 왼쪽으로 손을 돌리고 손등을 앞을 향하

게 한다.중간에 몸통만 살짝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고 다시 손을 접었다가 펴

주는 동작을 한 후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절한다.이

때 상체()와 어깨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 이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 아래로 떨리는 듯()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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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가락춤(김재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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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춤에 나타나는 무당의 개인공간은 몸통 부위가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고,손을 접었다가 펴는 움직임은 손을

가지고 노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벼운 액센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그리고

마지막에 몸을 앞으로 숙일 때는 시상면(SagittalPlane)을 사용한다.

가락춤에서 손을 구부렸다가 펴는 제스쳐를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는

각각 오른쪽 앞,왼쪽 앞 방향을 사용한다.이 때 오른손 바닥과 왼손바닥의

앞,뒤 방향이 다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가락춤

이 신을 즐겁게 하기위한 춤으로 무당이 춤을 추면서 흥이 오르는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신체리듬을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몸통의 단순한 떠는 움직임의 공간사용과 반복적 리듬의 사용으로 횡단적

긴장감이 강조되는 움직임인 손의 제스쳐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손바닥을

앞으로 뻗는 움직임에서는 중심적 긴장(CentralTension)이 나타난다.

이때 무당이 사용한 공간 형상은 팔면체(Octahedron)상에서 몸통을 위·아

래로 움직이는 1차원적 수직축 사용(VerticalDimension)을 나타낸다.

손을 접었다 펴는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로의 횡단적 긴장감

(Transverse Tension)은 손바닥을 앞으로 미는 동작에서의 중심적 긴장

(CentralTension)을 더욱 강조시킨다.즉,횡단적 긴장감을 사용하다가 중심적

긴장감으로 전이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심적 긴장감이 더욱 강조되었다.

2.안무측정표 분석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에 나타나는 개인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라반의

움직임 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안무측정표’를 사용하였다.

‘안무측정표’의 분석은 제주 칠머리당굿 가운데 신청궤 절차를 대상으로 하

였고,관찰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전문가 6명이다.신청궤의 진행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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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분가량 소요되었다.그리고 ‘안무측정표’의 질문 가운데 신체의 사용에서

는 활동적 신체부위,사용된 신체의 수,신체형상 등과 전이의 형태,주요행위

의 형태,

신체를 통한 흐름의 확산 등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신체의 사용

‘안무측정표’에서 신체의 사용에 대한 항목은 가장 활동적인 신체부위,사용

된 신체부위들의 수,신체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칠머리당굿 춤에서 무당의

신체사용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신체의 사용 (단위 :척도평균점수)

칠머리당굿 춤에서 무당의 신체사용 특성

활동적 신체부위

팔 전체 6, 손 6, 아래팔 5, 발 3.7

다리전체 2.7, 어깨 2, 머리 1.8, 손가락 1.3

아랫다리 1.3

사용된 신체부위의 수 4.9

신체 형상
두 개의 복합단위 5, 신체 축 유지 5

상-하 트위스트 없음 4, 수직적 3.3, 전면-우-좌 2

신체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활동적인 신체부위는 팔 전체(6),손(6),

아래팔 부분(5)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신청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움직임에서 감상기,요령,신칼 등의 무구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서 그

다양한 움직임들이 관찰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어깨와 머리의 움직임은

두드러지게 활동적인 신체부위는 아니지만,신체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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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결과로 보인다.즉 어깨와 머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생기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된 신체부위의 수는 4.9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안무측정표’에서

관찰대상의 신체부위를 총 18부위로 나누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작은 수의

신체부위를 사용한 것이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단순한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체의 형상에 있어서 두 개의 복합단위를 가지면서 신체축의 유지가 압도

적인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무당의 움직임이 상·하 트위스트가 없

고 수직적인 것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체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개인공간은 상·하 트위스트

가 없는 1차원의 축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2)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

칠머리당굿 춤에 나타나는 무당의 개인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기위한 움직임

분석 결과 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의 특성은 <표 9>와 같다.

전이의 형태는 로테이션(5.94)이 압도적으로 관찰되었고,곡선의 형태(4.5)와

단순한 대립(4.4),그리고 애매한(3.94)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발을

구심점으로 삼아 몸 전체를 회전시키는 회무의 형태가 반복하여 관찰된 것에

서 알 수 있다.

곡선의 형태는 무구를 사용하는 무당의 움직임에서 무구가 공간에 그리는

곡선적인 움직임 흔적(TraceForm)이 자주 관찰된 결과에서 볼 수 있다.단순

한 대립의 전이 형태는 무당의 움직임이 2차원의 수직면을 사용하여 반복해서

좌·우로 행하는 움직임에서 관찰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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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 (단위 :척도평균점수)

칠머리당굿의 움직임 특성

전이의 형태

로테이션 5.94, 곡선 4.5, 단순한 대립 4.4

애매한 3.94, 회전하는 3.05, 만곡선 3.1

각진 2.94

주요 행위의 형태
방향적 5.7, 궁형 5.3, 3차원적 4.8

분명하지 않음 3.05, 원형 2.27

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

주변에 5.5, 두 체계 5.05, 말초부위 4.94

연속적 4.61, 동시적 4.5, 파동치기 4.38

중심충동 3.83, 결합하지 않는 3.55, 주변-중심 2.94

중심에 머무는 2.2

주요행위의 형태는 매우 방향적(5.7)이며,궁형(5.3)과 3차원적(4.8)의 순으로

나타났다.주요행위의 형태에서 방향적인 것이 압도적인 것은 무당이 제단과

사방을 포함하여 주변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궁형의 형

태는 공간상에서 무구의 사용을 종단적 경로로 행하는 움직임에서 관찰된 결

과로 볼 수 있다.

신체를 통한 흐름의 확산은 주변에(5.5),두 체계(5.05),말초부위(4.94)의 순

으로 나타났다.주변에 머무는 특징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칠머리당

굿의 신청궤 과정이 청신무에 속하는 과정으로 신을 청하기 위해 주변을 정화

시키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말초부위를

통한 흐름의 확산은 가락춤에서 강렬한 동작의 형태로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나

는데,이는 손과 손가락 끝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흐름에서 두드러지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무당의 개인공간은 로테이션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1차원의

수직적 공간,빈번한 무구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2차원적인 면의 공간특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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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림 25>는 칠머리당굿 춤의 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를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단위 :척도평균점수) 0 1 2 3 4 5 6 7

A.전이의 형태

1.애매한(3.94)

2.단순한 대립(4.4)

3.회전하는(3.05)

4.각진(2.94)

5.로테이션(5.94)

6.곡선(4.5)

7.만곡선(3.1)

B.주요행위의 형태

1.분명하지 않은(3.05)

2.방향적(5.7)

3.면들의 사용․궁형(5.3)

4.면들의 사용․원형(2.27)

5.3차원적(4.8)

C.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

1.동시적(4.5)

2.연속적(4.61)

3.동시적․연속적(4.16)

4.결합하지 않는(3.55)

5.두체계(5.05)

6.파동치기(4.38)

7.중심충동(3.83)

8.주변․중심(2.94)

9.중심에 머무는(2.2)

10.주변에 머무는(5.5)

11.말초부위(4.94)

그림 24.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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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층면담 분석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공간특성에 대한 심층면담은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기능보유자인 김윤수 심방과 2005년 6

월 20일 오전11시 제주도칠머리당굿 전수회관에서의 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

로 하였다.면담지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안무측정표를 작성한 무용전문가 6

인의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이 면담은 면담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

나 자유롭게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또한 무당이 질문지의 항

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추가 하였다.

무당의 개인공간과 관련한 질문지의 내용과 응답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의 내용에서 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신체와 신체움직임에 관한 질문으로,“칠머리당굿의 신청궤에서

가장 활동적인 신체부위는 어디이며,신체형상은 어떠한가?”(“칠머리당굿의 신

청궤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신체부위는 어디이며,신체를 사용할

때,신체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지,꼿꼿이 서서 주로 움직이는지,신

체의 정면과 좌우를 많이 사용하는지 또는 사선을 사용하는지,그리고 신체를

크게 늘리면서 사용하는지,몸통을 트는 움직임이 있는지?”)의 질문에 무당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신청궤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신체는 손과 팔이다.신청궤

과정은 신을 청하고 또 일단 신이 들어오면 신을 즐겁게 놀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감상기나 신칼,요령과 같은 무구를 자주 사용한다.감상기는 신이

들어오는 길을 지키는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거나 주위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이고,신칼은 신이 들어오는 것을 단

골(신앙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로 점을 보는데 사용한다.그리고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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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는 요령을 들고 소리로서 신을 모신다.

신체형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다.특별하게 어떤

신체의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굿 춤의 진행에 따른다.

심방의 응답에 따르면 신청궤 과정은 청신(請神)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신을

청하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구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손과 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움직임은 굿 진행에 따라 이루어지지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전이의 형태와 주요 행위의 형태는 어떠한가?”(동작의 형태가 어

떻게 만들어 지는지의 과정과 자주 사용하는 움직임의 모양에 관한 질문입니

다.즉,동작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오른쪽 왼쪽과 같은 방향으로 대립적으

로 나타나는지,회전하며 나타나는지,각진 형태로 나타나는지,부드러운 곡선

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는 애매하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이고,자주 사용하

는 움직임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하는지,앞뒤나 좌우 방향으로 둥글거나

반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나타나는지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굿춤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특별

히 의식하지 않는다.단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굿이 사설이나 진행절차 등이 정해져 있으나 사실 즉흥적인 요소가 많

고 누가 굿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굿도 다를

수 있다.단지 굿에서 제자리에서의 회전이 많고,그 회전은 왼쪽으로 돌고

나면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준다.그리고 신청궤에서는 신을 청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방을 통해 알린다.이때의 방향은 동·서·남·북·

과 좌·우 방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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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응답내용에 따르면,전이의 형태는 신체의 축을 기준으로 한 제자리

에서의 회전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며,굿에서 움직이는 방향은 주로

동·서·남·북 4방향과 좌·우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러한 점은

모티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굿춤에서 보이는 주요 특성임을 시사한다.

세 번째,“신체를 통하는 흐름은 어떠한가?”(“신체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

게 발산되는가와 관련한 내용으로,에너지의 흐름이 계속 연결하여 나타나는

지,진동이나 떨림과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는지,또는 가슴에서 나오거나 반대

로 주변에서부터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오는지,그리고 에너지가 신체의 주변

부분에 머무는지 손이나 손끝,발이나 발끝과 같은 부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신체를 통하는 흐름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무엇을 따르거나 하

지는 않는다.굿을 진행하면서 집중이 잘 되어서 신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흐름을 강하게 볼 수도 있고,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

는 굿에서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위의 응답내용에 따르면,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체의 내부로 흐름이 집

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신체의 흐름이 중심에 머물거나 중심

충동적일 때,입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상의 심층면담을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안무측정표’의 관

찰자에 따른 분석결과와 다르게 무당의 응답은 주로 굿의 진행 그리고 의식상

태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즉 무당이 굿을 진행할 때에는 의식 상

태와 무의식 상태를 넘나드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이는 일반

적으로 신을 향해 절을 하는 형태에서 방향성을 가질 때는 의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응답한 데에서 알 수 있고,무당이 의식을 하지 못하는 입신의 경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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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굿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전반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신체의 태도,전이의 형태,주요 행위의 형태,신체를 통하는 흐름 등은 무당

의 의식 상태에 따라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무당의 일반공간분석 결과

무당의 일반공간은 모티프 라이팅을 통해 나타난 춤길과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1.모티프 라이팅 분석

무당의 일반공간은 모티프 라이팅을 통해 나타난 춤길을 분석하였다.

1)도입부

<그림 25>에 나타나는 도입부의 춤길은 오른쪽,왼쪽을 번갈아 나타나는

사선형과 공간의 중심을 향하는 나선형이다.

무당은 제단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올 때 직선이 아닌 좌·우 뒤 사선을 사용

한다.이 때 시선 또한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약간 사선 아래로 보는 듯이 한

다.그리고 뒤로 물러나면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인다.

이 움직임에서 그려내는 춤길은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바닥에 원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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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또 하나는 굿 공간의 중심점을 향해 왼쪽 방향으로 나선형의 원 모양

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리고 제단 앞에서부터 뒤로 향하는 스텝은 사

선으로 비켜나는 춤 길로 나타난다.

그림 25.도입부 춤길

무대 중심 쪽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중심을 향해 나선형으로

점점 줄어드는 원은 무대 중심에서의 제자리 회전으로 마무리 되며,이것은

의식 장소의 중심을 향해 집중하는 형태로 의식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감상기 들고 움직이는 장면

전체적으로 <그림 26>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일반공간은 사방을 두루 아우

르며 왼쪽으로 한 바퀴 원을 그리며 회전 후 반드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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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감상기 들고 움직이는 장면 춤길

<그림 26>에서 보이는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다양한 회

전은 춤길에 있어서 변형적 형태의 태극 모양으로 나타난다.이것은 태극의

형태가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춤길로 전체공간을 아우르는 듯한 횡단적

긴장감을 나타낸다.이러한 변형적 태극의 형태는 다음 <그림 2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두 형태는 서로 자극하며 회전 운동을 유발시킨다.일반적으로

태극의 원형 회전 운동은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성과 밖으로 확장하려는 원심

성의 의미로 볼 수 있고,태극의 회전 형태는 규칙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7.태극의 운동 형태

또한 춤길을 통해 나타나는 유연한 태극형태의 변형이나,바닥에 그려지는

원의 모양으로 회전 하면서 맺고 풀리는 형태는 완전하게 닫혀있는 원의 형태

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을 통해 융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열려있는 원의

형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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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프와 활 쏘는 장면

<그림 28>에 나타나는 춤길에서는 회전과 왼쪽 방향으로의 이동을 볼 수

있다.회전의 춤길은 굿판을 아우르는 의미로서 횡단적 긴장감을 가진 빠른

움직임에서 보이고,왼쪽으로의 이동은 제단의 앞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

하는데,이는 무당이 굿을 진행하는 공간 상의 중심을 강조하여 신앙민으로

하여금 굿 의식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8.점프와 활 쏘는 장면 춤길

굿 공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면,무당은 주로 굿

공간의 주변에서 중앙으로 이동한다.이것은 결과적으로 제단과 수직선 상의

위치에 도달하여 시상적 관계에 들어서고,그럼으로써 무당이 중심적 긴장감

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2.심층면담 분석

심층면담 분석을 통한 일반공간 분석은 심층면담지의 질문내용 중 “신청궤

과정에서의 굿춤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내용에서 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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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신청궤 과정에서의 굿춤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이 질문에서는 연구자가 비디오 분석 시 나타난 의문점들도 자유롭

게 질문하였다.

(제주도 심방은 강신적 요소가 많다 굿춤에서 사용하는 신체적 공간은

무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일부러 의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춤 출 때,머리,어깨,몸이 움직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거나

정해진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따

라서 춤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재 전수자들도 똑같지는 않다,예

를 들어서 활을 쏘는 장면은 본향신이 무섭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은 일부러 모양을

내서 움직이기도 한다.이것은 신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이다.그리

고 심방들의 능력에 따라 움직임도 각기 다르고,굿의 강도도 달라진다).

굿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서남북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 있다.따

라서 사방에 고해 알릴 때에는 모두 6방향이 되는 것이다.칠머리당굿은

문화재로서 나름대로 전수교육이 행해지고 있지만,심방들에 따라서 굿에

서의 사설이나 춤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그리고 즉흥적인 것도 중요하다.

위의 응답 내용에 따르면 무당의 방위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의 4방

위의 동·서 방향을 오른쪽·왼쪽으로,남·북 방향을 뒤 앞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4방위인 동·서·남·북의 방향과 함께 무당의 앞 왼쪽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무당의 앞 오른쪽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굿에서

의 방향은 모두 6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굿에서의 사방이란

동·서·남·북과 더불어 큰 대의 좌우에 있는 좌도기와 우도기를 향한 방향을

그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따라서 사방이란 네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

당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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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특성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공간은 의식공간,무당의 개인공간,무당의 일반공

간의 분석에 따라 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음양 2수체계의 우주적 공간,3수

체계의 수직공간,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4차원의 심리공간 특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A.음양 2수체계의 우주적 공간

음양 2수 체계는 농작물의 성장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계절의 이분법에 입각

한 세계관으로 음양 2수체계의 우주적 공간은 중심의 개념 없이 공간을 상·

하,좌·우,앞·뒤로 분리하고 있는 개념이다.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의식공

간,무당의 개인공간,무당의 일반공간을 분석한 내용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식공간에서 음양 2수체계의 우주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성은 비

디오 분석과 심층면담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굿 공간상에서는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제단과 신앙민이 대부분 앞·뒤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볼 수 있다.이것은 굿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제단과 무

당과 신앙민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거리감을 다르게 취하고 있지만 앞·뒤의

시상적(Sagittal)차원을 지키며 의식을 행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그리

고 시상적 차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단과 무당은 거리감 없이 자유롭고 친

밀한 관계로,제단과 신앙민은 무당을 중간자로 하는 다소 먼거리로,그리고

무당과 신앙민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로 서로 간의 관계를 나

타내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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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단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의 관계는 제단이 고정된 장소로서 큰

대를 통해 수직·강림하는 신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 ‘천(天)’과 무당과 신앙

민을 이르는 ‘지(地)의 의미로 볼 때 위와 아래,즉 상,하의 체계를 말하는 음

양 이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또한 무당이 신과 직접적으

로 소통 가능한 점에서 ‘천(天)’의 의미로,그리고 신앙민은 그 뜻을 받드는

‘지(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무당의 개인공간에서 음양 2수체계의 우주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특성은 모티프 라이팅의 분석과 안무측정표 분석 및 심층면담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의 개인공간 상에서의 움직임의 공간특성은 대부분 가깝거나 먼 거리

가 아닌 중간적 거리(Middle-ReachKinesphere)를 사용하면서 상·하 수직면

(VerticalPlane)과 앞·뒤 시상면(SagittalPlane)을 사용한다.이것은 무당의 개

인공간에서 나타나는 좌·우 번갈아 움직이는 회전에서 볼 수 있고,2차원의

수직면을 궁형으로 올렸다 내리는 팔의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다.특히 무당

의 개인공간 상에서 제자리 회전이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나면,반드시 오

른쪽으로 회전하는 일정한 규칙에서 볼 수 있다.이러한 개인공간특성은 음양

의 양쪽을 나타내는 의미와 음과 양이 상호 조화롭게 주고받는 음양의 이치를

공간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당의 일반공간에서 음양 2수체계의 우주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특성은 모티프라이팅 분석과 심층면담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의 일반공간 상에서의 움직임의 공간특성은 대부분 시상면을 사용하는

앞·뒤의 움직임과 원을 그리는 춤길에서 볼 수 있다.이것은 무당이 제단을

기준으로 뒤로 물러갔다 앞으로 걸어가며,입신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나 굿이

이루어지는 중간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며 왼쪽 방향으로

시작해서 크게 회전하다가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작은 회전을 하여 마무리하



103

는 움직임에서 나타난다.이 때 바닥에 그려지는 앞과 뒤의 춤길과 나선형의

원그리기의 춤길은 맺고 푸는 형태로서 음양 2수체계의 대표적 형상인 태극의

변형적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B.3수체계의 수직 공간

3수체계의 수직공간은 단군신화의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부권의 3

대 형태를 수직적 구조로 설명하는 원리이다.이는 단군신화와 같은 천신강림

(天神降臨)신앙에서 나타나는,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의식공간과 무당의 개인공간을

분석한 내용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식공간에서 3수체계의 수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성은 비디오

분석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긴 무명천으로부터 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큰 대는 중앙에 월덕기,좌측에

좌둑기,우측에 우둑기를 가리키는데〈그림 1〉,이것은 신이 하강하는 경로로

서,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신단수나 엘리아데의 ‘우주축’으로서의 나무,그리고

솟대가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따라서 현상학적으로는 제

단과 무당과 신앙민의 상호관계를 2차원 상에서의 앞과 뒤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제단을 큰대와 연결시켜 동일한 의미를 부여한다면,의미론적으로

는 제단,무당,신앙민의 관계는 1차원 공간에서 천·지·인의 수직관계로 해석

할 수 있다.

무당의 개인공간에서 3수체계의 수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성은

모티프 라이팅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의 개인공간은 신청궤 과정 전반에 걸쳐 무당은 1차원의 수직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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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것은 우주의 축의 의미로 무한대의 공간에

이르는 신의 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지·인은 삼위일체이면서 그 생성은 하늘,땅,인간의 순서이며,하늘을

1,땅을 2,인간을 완성의 수 3으로 보았다.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

개자로서의 무당은 중간에 위치하면서 수직축을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수직

축은 신이 하강하는 통로인 신단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춤에서 도무의 의미도 또한 신이 하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수

직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그림 22〉에 나타나는 무당의 점프하는 움직임에

서 살펴보면 공중에서 내려 올 때 무당은 무구로 바닥을 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이러한 움직임은 하늘의 영의 세계와 땅의 지하세계를 무당을 매개

로 잇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공간을 수직적으로 이어보는 이해의

틀’(우실하,1998)을 지니는 3수체계의 수직적 공간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C.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학파는 절대적인 하나가 대립된 두 힘으로 분리

되면서 세계가 창조되고,두 힘이 셋으로 화합하면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주장

했다.또한 삼태극의 형태는 삼재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도형으로 세 힘

의 동등한 분할에 의한 균형 잡힌 힘의 세력이 서로 대항하면서 순환하게 되

는데 우주의 순환법칙과 자연의 힘을 의미하며 새로운 생명력의 생성과 소멸

을 포함하는 것이다.(김동춘,1986).이러한 삼태극의 형태와 운동성을 가진 공

간개념이 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이다.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의식

공간,무당의 일반공간을 분석한 내용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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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공간에서 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

성은 비디오 분석과 심층면담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굿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제단,무당의 공간,신앙민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다.제단은 위폐를 모시고 제상을 차려 놓은 곳으로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

고,무당의 공간은 굿이 진행되고 사설과 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신앙민의 공간은 굿의 진행을 지켜보고 간접적 체험의 공간

으로 대부분 뒤쪽에 위치한다.따라서 제단을 하늘,신앙민을 땅,무당을 인간

의 의미로 해석하면 굿이 이루어지는 전체 공간은 천·지·인이 합일되는 공간

으로 볼 수 있다.굿 공간이 신성한 공간,종교적인 의식의 공간이라면,신과

신앙민과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가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천·지·인 합일사상

의 제의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굿을 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있다.따라서

무당은 신의 뜻과 신앙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이때 의식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굿이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적 여건과 무당 자신이

굿에 집중하는 것이다.이러한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굿 공간은 천·지·인 합일을 이루게 되어 완벽하게 굿을 수행할 수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무당은 스스로 굿에 몰입하고,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장소로서의 굿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또한 굿 공간에서의 신앙민

들의 존재에 대해 관객과 공연자가 분리되어 있는 프로시니엄 무대공연에서와

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설명함으로서 이것은 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천·지·인 합일에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당의 일반공간에서 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성은 모티프 라이팅의 춤길 분석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의 일반공간 상에서의 움직임의 공간특성은 춤길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곡선적 경로에서 볼 수 있다.이 곡선적 경로는 회전의 각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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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특히 회전의 형태들이 조합되면서 태극의 모

양을 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은 하늘과 땅을 나누지 않는 체계로서 우주의 근원을 뜻한다.무당의 움

직임 공간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회무는 다양한 회전의 형태와 변

형된 태극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공간 시간을 초월한 끊임없는 역동성을 가지

고 조화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신,무당,신앙민은 ‘굿’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로 집

결할 수 있으며,그 공간은 가장 신성하면서도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다.

D.4차원의 심리 공간

일상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 눈높이의 공간이 3차원이라면,4차

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가능한 차원이다.

라반의 공간이론에 의하면 개인공간은 신체의 무게 이동 없이 신체가 도달

하는 최대한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하지만 또한 이 공간은 제한적인 공간

이 아니라 일반공간을 포함할 수도 있고,다른 사람의 개인공간을 포함한 일

반공간 뿐 만 아니라 공간은 의지에 따라 차원적 상태를 초월하여 우주 공간

의 무한대로 확장 시킬 수도 있다는 개념이다.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의식

공간,무당의 개인공간을 분석한 내용들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식공간에서 4차원의 심리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성은 비디오 분

석과 심층면담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머리당굿 춤의 의식공간은 제단 뒤에 배경으로 펼쳐진 ‘바다’라는 공간까

지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칠머리당굿은 풍어부락제의 잔존형태로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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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과 관련된 신앙민들이 참석하고 있으며,신앙민들에게 바다의 존재는 두

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친숙한 대상이다.따라서 의식공간의 가시적인 상

호관계와는 다르게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영등신은 무당에게나 신앙민들에게

있어서 심리상태를 통해 소통하는 대상이다.또한 의식공간에서 무당의 자유

롭고 활발한 공간의 이동은 무당 자신이 신과의 거리감이 거의 없이 신의 공

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신의 존재를 초월자로 본다면 그 초월자의

공간을 사용하는 무당은 이미 4차원의 공간에서 신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심층면담에서 무당은 신을 청해 놓고 인간들 간의 일상

적인 언어로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하였다.이것으로 보아 신과 무당과 신앙민

이 4차원의 심리공간에 함께 공존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당의 개인공간에서 4차원의 심리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특성은 모

티프 라이팅 분석과 심층면담 분석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2〉에 나타나는 활 쏘는 움직임은 종단적 경로를 사용하면서 중심

적 긴장을 나타냈다.즉 신체의 부위는 개인공간의 가장자리를 사용하면서도

신을 무당 자신의 내부로 깊이 받아들이는 듯한 중심적 긴장감이 나타난다.

이것은 심리상태와 관련되어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활을 쏘는 장면에

서 신칼 치마가 부르르 떨리는 것은 바로 접신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때 무당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심리 공간의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굿에서 무당은 신앙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강력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

다.강력한 매개자의 절정은 신과의 접신,즉 신과 하나가 되어 무당 스스로

입신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심층면담을 통해서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을 향한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의식적 상태는 일반적으로 신을 향해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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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무의식의 상태는 입신

의 상태로 나타났다.입신은 굿을 행할 때 이러한 입신의 상태가 어떠한 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입신하게 되면 무당은 모든 것을 신에게 의지하고 신

에게서부터 뜻을 받든다.따라서 무당의 공간 안에서 뻗어가는 무한대의 느낌

은 4차원 공간을 투시하는 무당의 내적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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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제언

무속은 원시종교이고 자연종교이며,민간신앙으로서 원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 세계적 종교현

상이다.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굿은 민간의 오래된 종교이면서 동시에

춤,문학,음악,연극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

고 끈질긴 전승력으로 한민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무당이라는

종교적 직능자를 중심으로 인간과 신이 만나 사설,음악,춤을 통해 범우주적

제의인 ‘굿’이 행해진다.오늘날 물질문명이 생활전반을 잠식하고 과학의 발전

으로 인한 지적정보의 시대에서 ‘굿’의 존재가 미신이나,비합리적인 종교행위

로 비춰질 수 있다.하지만,그 안에 감춰진 내면에는 한민족의 뿌리 깊은 의

식의 형태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굿 공간은 의식의 장소이면서,동시에 참여의 장소,상호관계 유지의

장소,놀이의 장소,문제해결의 장소,카타르시스의 장소이다.이러한 굿 공간

의 중요성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삶의 뿌리를 가진 제주도의 문화를 논하는

문제에 관한한 무엇보다도 그 근간에 무속신앙이 뿌리 깊이 깔려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민족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는 삼재론을 통해서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에 나타나는 공간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주도 칠머리당굿,삼재론 구성체계,공간

이론을 근거 하여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제주도 칠머

리당굿 춤의 현지조사 시 비디오로 촬영한 칠머리당굿 춤의 신청궤 과정을 분

석하였다.분석 방법은 모티프 라이팅 분석,안무측정표 분석,심층면담 분석

이었으며,칠머리당굿 춤의 의식공간과 무당의 개인공간 및 일반공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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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분석하였다.

의식공간분석 결과 제단과 무당과 신앙민의 관계는 평면상에서의 앞·뒤의

시상적 차원(SagittalDimension)으로 정면의 제단을 향하여 무당과 신앙민이

위치하고 있으며,이것은 또한 제단 앞에 위치한 바다 영등신과의 관계로 설

명할 수 있다.제단은 고정된 장소로서,무당과는 시상적 차원에서 거리감 없

이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신앙민과는 반드시 무당을 중간자로 하는

다소 먼거리의 시상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즉 각각의 역할에 따라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서 의식공간이 완성되

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굿을 이끄는 무당의 개인 능력이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그러나 심층면담의 방법은 행위자의 직접적인 답변에 의

한 질적 분석이기 때문에,특히 굿의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굿에서

의 움직임을 경험해 보거나 다른 여러 가지의 분석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

다.특히,질문사항들에서 분석의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고,따라서 면담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기에는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무당의 개인공간에서 앞·뒤의 움직임은 2차원의 시상면(SagittalPlane)을

사용하였고,좌·우의 움직임은 수직면(VerticalPlane)을 사용하였다.그리고 3

차원공간에서의 아우르는 듯한 움직임은 횡단적 경로(TransversePathway)를

사용하여 활발하게 나타났다.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애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동·서·남·북 4방향과 무당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그리고 횡단적(Transverse)이거나 종단적인 경로(PeripheralPathway)

를 사용하면서도 중심적 긴장(CentralTension)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또

한 접신 상태에서 도무는 상·하 수직적(VerticalDimension)움직임으로 신이

하강하여 무당의 몸으로 들어오는 의미를 가지며,회무는 신체축을 유지하며

반드시 좌·우 방향을 번갈아 행하며,그 횟수도 3회 또는 그 이상 이루어진다.

무당의 일반공간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회전의 형태와 변형적 태극의 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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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특히 무당의 움직임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극의 형태는 원

과 원의 변형된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데,이것은 음양 이수체계의 태극 형태

로부터 변형된 것으로 역동성을 가진 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즉 태극

안에서 천·지·인이 합일 사상을 나타낸다. 또한 무당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의식공간은 무당의 의지에 의해 동·서·남·북·좌·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

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의 결과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공간은 음양 이수체계의 우

주적 공간,3수체계의 수직공간,삼재론적인 천·지·인 합일사상의 제의적 공간,

4차원의 심리공간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공간특성은

삼재론의 천·지·인 사상의 조화가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굿의 공간에 대한 연구로서의 시작에

불과하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이 차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굿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을 통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굿에 대한 무용학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과 방법을 더욱 세분화

하고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

셋째,굿의 자연성,즉흥성,현장성 등을 포함한 특징들은 실제로 창작무대

공연예술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꾸준한 관

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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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심층면담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이 면담은 중요 무형

문화재로서 선생님께서 춤추시는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삼재론적 공간특

성에 대한 연구입니다.질문에는 정답이 따로 없으니,귀하의 개인적인

견해를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강 지 희 드림

1.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부위는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2.신체 형상(attitude)에 있어서 한 단위,두 개의 복합단위,신체 축 유지,수

직적 등의 항목들을 압도적,중간,드물지만 중요한 순으로 답해 주십시오.

3.춤에 있어서 전이의 형태는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4.주요 행위의 형태는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5.신체를 통하는 흐름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6.굿의 공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7.신청궤 과정에서 굿춤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8.면담지 제시 항목 이외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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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안무 측정표(Choreometrics)

ShelfList# 문화 단체 # 분야

P.T5 P.T8 필름: Source:

행위(Activity):

장면(Scene):

틀: (뒤에 계속됨)

신체의 사용

(A)가장 활동적인 신체의 부위들(필요한 만큼 표시)

1. 0 6.가슴 0 11.팔 전체 0 16.다리전체 0

2.머리 0 7.어깨 0 12.팔윗부위 0 17.다리윗부위 0

3.얼굴 0 8.가슴윗부위 0 13.아래팔 0 18.아랫다리 0

4.입 0 9.배 0 14.손 0 19.발 0

5.눈 0 10.엉덩이 0 15.손가락 0

(B)사용된 부위들의 수

1.필름 안에서의 전체 수 2.행위에 따른 수

(A)로부터 합산 (장면에 따른 평균 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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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신체 형상(정확한 유형만 기입,남은 것은 빈칸으로 남김)

(압도적) (중 간) (드물지만 중요함)

1.한 단위 0 0 0

2.두 개의 복합단위 0 0 0

3.신체 축 유지 0 0 0

4.수직적 0 0 0

5.전면-우-좌 0 0 0

6.수직-사선 강조 0 0 0

7.신체 축 확장 0 0 0

8.상-하 트위스트 없음 0 0 0

9.상-하 트위스트 0 0 0

전이의 성질과 주요 행위(7점 척도)

(D)전이의 형태

1 2 3 4 5 6 7

1.애매한 . . . . . . .

2.단순한 대립 . . . . . . .

3.회전하는 . . . . . . .

4.각진 . . . . . . .

5.로테이션 . . . . . . .

6.곡선 . . . . . . .

7.만곡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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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주요 행위의 형태

1 2 3 4 5 6 7

1.분명하지 않은 . . . . . . .

2.방향적 . . . . . . .

3.면들의 사용-궁형 . . . . . . .

4.면들의 사용-원형 . . . . . . .

5.3차원적 . . . . . . .

(F)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

1 2 3 4 5 6 7

1.동시적 . . . . . . .

2.연속적 . . . . . . .

3.동시적-연속적 . . . . . . .

4.결합하지 않는 . . . . . . .

5.두 체계 . . . . . . .

6.파동치기 . . . . . . .

7.중심충동 . . . . . . .

8.주변-중심 . . . . . . .

9.중심에 머무는 . . . . . . .

10.주변에 머무는 . . . . . . .

11.말초부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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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Ⅲ

안무측정표 설명 기록책(신상미,1997)

관찰자는 전체 장면 혹은 행위가 보여주는 전반적이거나 압도적인 움직임

행위 스타일을 기록한다.관찰자는 행위 혹은 장면을 나누어진 부분 혹은 적

은 요소들로 나누거나 셈을 하지 말아야한다.조심스런 판단으로 무엇이 강한

지,명백한 유형들은 관찰된 전체장면,부분 혹은 필름 등을 특징짓는다.

(A)가장 활동적인 신체부위

관찰자는 계속 그리고 정확하게 관찰된 행위에서 보이는 신체 부위들을 체

크한다.예를 들어,가장 움직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신체 부위들,손가락

과 손바닥이 수정되는 방법으로 사용될 때 혹은 분명히 손목운동이 일어날 때

손에 표시를 하고,손가락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되면 손가락들에 표시한다.

(B)신체 부위들의 수

1.(A)에서 사용된 수.활동적인 신체 부위들의 총수 .그러므로 관찰자

는 전체 필름 중에서 긴 세션 동안 사용된 신체 부위들의 수를 쓴다.

2.문화에 따라 어떤 한 행위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신체 부위들의 평

균수.여기서 관찰자는 한 문화에 있어서 행위당 보여지는 신체 부위들

의 수를 적을 수 있다.

(C)신체 형상

신체 형상은 일련의 기본자세로서 개개인이 그의 행위를 발전시키는 것에서

그리고 움직임의 모든 형태들이 펼쳐지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다른 방법

으로 말하자면 신체 형상은 개인이 행위를 계발하고 에너지를 팽창하는 그의

활동적인 지지대(stance)로부터의 기본선이다.그러나 이러한 변수(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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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부학적 의미에서의 자세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부위 혹은

모든 자세들을 통해 흐르는 본질적인 역동성을 묘사하는 것이다.결과는 한

장면에서,어떤 한 문화에서 행위자들은 같은 혹은 아주 비슷한 부위를 사용

한 신체 형상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압도적인(dominant)'의 제목 아래에는 장면에서 행위자가 시간 속에서 실행

하는 신체형상에 대한 인상을 기록한다.'중간(secondary)'이라는 제목 아래에

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중간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신체형상이다.‘드물지만

중요한’난에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분명히 중요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룹

의 행위에 관련을 갖고 있는 신체형상의 존재여부를 기록한다.다른 것을 표

시하는 것은 생략한다.그러나 첫째 줄 혹은 둘째 줄은 항상 적어도 각기 다

르게 압도적인 신체형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1.한단위. 여기서는 가슴은 견고한 딱딱한 상자처럼 사용된다.허리에

움직임이 적거나 없음;그것은 한-단위 체계로 가능하다.그것은 어깨

에서 엉치까지 흐르는 딱딱한 인상이 있다.허리,가슴과 엉치 사이에

트위스트가 없다.

2.두 개의 복합단위. 이러한 신체 형상은 앞의 것과 날카롭게 대조된

다.그 트렁크는 한 단위로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둘 혹은 더 많은 트

렁크의 부위들이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각기 반대로 움직인다.허리

선 혹은 유동적인 움직임에 트위스트하는 것은 배와 어깨 그리고 엉

치 사이에서 흐를 수 있다.

한-단위 체계들

3.신체 축 유지. 트렁크는 높이 혹은 넓이에 분명히 강조가 없는 견고

한 단위로 서 있다.그리고 다리는 지지대의 좁은 기저를 제공한다.

‘좁은 기저’는 다리들이 5혹은 6인치 이상 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4.수직적. 트렁크는 직립 혹은 높이를 분명히 강조하는 견고한 단위로

사용된다.다리는 좁은 기저를 제공한다.

5.전면-우-좌. 트렁크는 넓이를 강조하는 견고한 단위로 사용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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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지지대의 넓은 기저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발들이 5-6인치 이

상 떨어져 있는 것을 유지한다.여기서의 강조는 측면의 사용이 없는

것이며,움직임은 등뼈를 따라 반으로 신체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오

른팔,오른다리 그리고 오른쪽은 함께 움직이고;왼팔,왼다리 그리고

왼쪽이 함께 움직임.

전이 체계들

(하나 그리고 두 단위 체계 사이)

6.수직-사선 강조. 그 부위들은 반대측의 방법으로 사용된다.예를 들

어 오른쪽 어깨 부위는 왼쪽 엉치 부위에 의해 지지되고 반대된다.직

립과 높이가 분명히 강조된다.다리들은 좁은 기저를 제공한다.한 단

위 신체 형상과 관계된다.또한 번호 1에도 기록된다.

7.신체 축 확장. 움직임은 파동 치는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트렁크를

통해 퍼져나간다.두-단위 체계와 관계되고 번호 2에 기록된다.

두단위 체계들

8.상-하 트위스트 없음. 위 가슴은 아래 가슴 혹은 반대에 대항해서

떨어진 단위로 움직인다.가슴의 양쪽 반들은 허리에 트위스트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형들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9.상-하 트위스트. 위 혹은 아래 가슴은 각기 반대로 하나로 혹은 동

시에 트위스트 하는 것으로 움직인다.허리에서의 트위스트가 강조된

다.

(D)전이의 형태

D에서 E섹션은 주로 행위에서의 움직임 특질을 다룬다.각 특질에 관계해

서 중요한 것은 7점 척도로 등급을 매긴다.각 척도에서 낮은 쪽은 연구되고

있는 장면 혹은 필름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특질과 상황에 적용된다:‘4’는

중간 정도이지만,특성에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5’와 ‘6’은 장면에서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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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일 경우가 된다.‘7’은 압도적인 것을 위해 기록되며,놀랄 정도로 자주 일

어나는 것이다.판단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빈칸으로 남겨놓는다.만약 특질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해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때는 ‘9’를 기입한다.

전이의 순간은 일반적으로 곡선적인,각진,만곡선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

다.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장면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가장 흔

한 유형의 전이로 보여지는 관찰이 연구된다.

1.애매한. 전이들이 가장 불분명하고 특징짓기 불가능할 때 ‘애매한’으

로 표시한다.

2.단순한 대립. 행위자의 신체 부위는 앞쪽 혹은 바깥쪽 경로를 정확

하게 되풀이함으로써 시작점을 향해 돌아간다.다시 말하면,움직임은

간단히 반대 방향으로 계속된다.이러한 유형의 전이는 파기,스템핑,

다지기,그리고 탕탕 치기와 같은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다.이러한 것

은 자구 안-밖,뒤-앞,위-아래와 같은 그런 유형을 포함한다.

3.회전하는.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신체 부위는 회전하는 경로를

따르므로 시작점으로 되돌아간다.움직임의 계속적인 연속성은 반복되

는 행위의 사이클을 통해 성취된다.이것은 간단하게 반복적인 행위에

서 자주 일어나는 다른 형태이다.계속 일어나는 것은 둥근 그리고 둥

근의 반복이다(roundandround).

4.각진.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작이다.그리고 첫 번째에 각진 두 번

째 경로를 취한다.연결되는 점은 전이가 두 교차 선들의 접점과 비슷

한 것이다.각진은 다른 면으로 동작이 움직이거나,단순히 모서리로

도는 것을 말한다.

5.로테이션. 행위의 연속은 방향의 변화 혹은 둥글거나 구부러진 선을

따르는 면을 통해서 성취된다.다르게 말하면,팔꿈치 혹은 어깨 그리

고 어떤 다른 관절에서의 트위스트는 관찰된 방향 변화와 관계된다.

6.곡선. 행위의 연속은 방향의 변화 혹은 구부러진 선,혹은 둥근선을

따르는 면을 통해 성취된다.다시 말하면 두 측면 혹은 움직임 두 부

분의 접점 사이의 연결이 각진 것보다 오히려 구부러진다.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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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선은 한 면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만곡선’으

로 표시한다.

7.만곡선. 공간의 둘 혹은 여러 면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연속은 다차

원 혹은 ‘만곡선’에 의해 함께 연결된다.다시 말하면,행위자는 ‘만곡

선’전이의 수단에 의해 3개의 다른 차원 모두를 연결한다.

(E)주요 행위의 형태

이 척도에서 관찰자는 움직임이 공간 안에서 발전하고 분명해지는 유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인상을 기록한다.1점은 애매한,결정되지 않은 그리고 방

향이 없는 접힘을 다룬다.2-5점은 움직임이 점점 방향적이고 공간이 분명한

것이 되며,5점은 3차원의 모양으로 정확하게 공중에서 나뉘는 움직임으로 정

의한다.

1.분명하지 않은. 공간에 분명한 강조가 없는 움직임;애매한 혹은 신

체의 어떤 부위의 펼쳐짐 혹은 접힘.

2.방향적.여기에서는 1차원 혹은 선 같은 움직임 등 특별한 방향을 분

명히 강조하는 것을 기록.

3.면들의 사용-궁형. 여기서는 한 부위가 부채 같은 패션으로 움직이

는 움직임을 기록.그러므로 공간 안에서 arc를 묘사함.

4.면들의 사용-원형. 행위자들이 신체부위의 연속적인 접힘 혹은 열림

에 의해 공간의 한 면 안에 둥근 형태를 창조하는 스타일 기록.

5.3차원적. 4에 묘사된 유형의 행위나 신체부위 혹은 부위들이 3차원

적으로 둥근 모양들로 공간을 그려내는 것은 제외된다.

(F)신체를 통하는 흐름의 확산

여기에서는 각 장면 혹은 한 문화의 연구에서 신체 영역 사이의 에너지 흐

름을 다루는 특징적 방법을 기록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한다.3점은 (1)흐

름의 일시적 성격특성 (2)그것이 나오게 된 신체의 부위 (3)그 확산의 방향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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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시적. 모든 신체 부위들이 분명한 연속으로 움직이는 행위에 포함

되는 정도.

2.연속적. 이웃하는 신체 부위들이 분명한 연속으로 움직임 안에 포함

되는 정도.

3.동시적-연속적. 이것은 동시적,연속적이 대조되는 특질로써 다루어

졌던 앞의 등급 문항 안에 이용된 척도이다.이 척도는 기록될 필요가

없다.왜냐하면 그 점수들은 ‘1’과 ‘2’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4.결합하지 않는 명확하게 두 개의 독립된 신체 부위들.서로 전염되

지 않는,즉각적인 연속으로의 움직임,다시 말하면,둘 혹은 더 많이

나누어진 분리된 신체의 부위들이 하나 뒤에 하나씩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머리는 끄덕이지만 발은 흔들기를 한다.이렇게 서로 연결

되지 않은 행위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5.두 체계.두 개 혹은 더 많은 신체 리듬이 한 동작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6.파동치기. 인접하고 이웃하고 있는 신체 부위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속적인 움직임이다;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접히거나 열리는 형상으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그 관절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7.중심충동. 움직임의 에너지는 신체의 중심 부위에서 시작된다.엉치

뼈와 가슴뼈 사이 그리고 신체의 극단 부위로 퍼져나간다.

8.주변-중심.움직임은 극단부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심으로 이동한다.

9.중심에 머무는.모든 시간에서 움직임에 종사하는 가슴에 머무는 행위.

10.주변에 머무는. 가슴은 극단의 움직임과 분명히 상반된 것으로 일어

난다.

11.말초부위.움직임 팔꿈치 아래,손,손가락들에 제한된다.활동적인지

혹은 가슴의 참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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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Ⅳ

모티프 라이팅 기호(Hutchinson,A.,2000)

1.신체(Body)

1)신체부분(Bodyparts)

(머리)

(어깨부분)

(가슴)

(허리)

(골반)

(몸통)

2)기본동작(Basicbodyactions)

점프(Jump) 돌다(Turn) 늘이다(Extend) 수축하다(Contract) 이동하다(Locomote)

멈춤(Stillness) 접다(Fold) 펴다(Unfold) 모으다(Gather) 뿌리다(Scatter)

무게이동(Weightshift) 지지하다(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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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Space)

1)방향(Direction)

2)개인공간(Kinesphere)에도달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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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SpatialCharacteristicsofJejuChilmeoridangGut

ChumfromtheSamJaeTheoreticalPerspective

Ji-HeeKang

MajorinExerciseandSportScience

GraduateSchool

EwhaWomansUniversity

ThisstudyintendedtoexaminethecharacteristicsofChilmeoridangGut,

akindofKoreanexorcism,ofJejuIslandintermsofSamjaetheory,orthe

theoryofheaven,earth,andmanbyanalyzingspace.

Forthispurpose,analysesweremadeintermsofthreespacecategories

:aCeremonialspace,aPersonalspaceofshaman,andaGeneralspaceof

shaman according to each ofitscharacteristicsduring a Sincheonggwe

processoftheexorcism in question.Forthis,thestudyanalyzed video

recordings,MotifWritings,Choreometrics,andin-depthinterviews,which

arebasedontheoriessuchasSamjaetheory,JejuChilmeoridangGut,the

theoryofspace,andthetheoryofspac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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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Ceremonialspace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andvideorecordingsanalysis.Asaresult,therelationbetween

the altar,a shaman,and its followers turned outto be on sagittal

dimension with two-dimensionalsides,withashamanand itsfollowers

locatedatthefronttowardthealtar,whichcanbealsoexplainedinthe

relationshipwiththespiritofYeongdeungoftheseainfrontofthealtar.

Thealtarisafixedsetting,allowingashamantohaveafreeandintimate

relationonsagittaldimensionneitherclosenorapart,utilizingthespace

actively.Yet,thedistancebetweenfollowersandthealtarwasratherapart

on sagittaldimension,requiring themediation oftheshaman.In other

words,thereisdifferenceindistanceaccordingtoeachofitsrolessuchas

ashamanorfollowers.Therelationsbetweenthealtar,ashaman,andits

followersisverticalrelationshipofheaven,earthandmanwheninterpreted

intermsofexorcism space,thoughitlooksthebackand thefrontthe

altar.Thatis,thealtarissupposedtobeabovetheheadofashaman

because itis a sacred place to enshrine the spirit.Itis,however,

practicallyimpossiblethatitisinterpretedasverticalrelationship.

Thisstudyalsoanalyzed shamans'movementspacethroughin-depth

interviews,Choreometrics,and MotifWriting documents by CMA,an

experton theanalysisofLaban'smovementtheory.Theresultisthat

personalspaceofashamanusedbothtwo-dimensionalSagittalPlaneand

VerticalPlaneforbackandforthandrightandleftmovements.Therewas

fullofcombiningmovementsofthreedimensions.Themovementswere

overallambiguous,butanaccuratedirectionisdistinctiveatthemoment

ofthe ritual.CentralTension isanothercharacteristicoftheexor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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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both Traverse Pathway and PeripheralPathway are used.In

addition,Domu,a rampaging dance,being possessed by thespirit,is

verticalmovement,whichsignifiesthatthespiritisdescendinginsideof

theshaman.Hoemuisadancespinningonthespot,anditmusttakethe

rightandleftturnsoneaftertheothermorethanthreetimes.

GeneralSpaceofashamanassumesconsistenttwirlingand modified

movementofTaegeukoryinyang.Inparticular,theTaegeukmovement

appearingintheoverallmovementsoftheshamantakestheform ofboth

circlesandmodifiedcircles.Thisisadifferentiatedform ofyinandyang,

addingdynamics.

From in-depthinterviewswiththeshaman,thestateofpossessionis

concluded asa mentalstate transcending time and space.Thiscould

become different according to individuals'ability, and the space for

exorcism iscompletedwhenashamanandfollowersattendtogether,being

grantedthesignificanceasasacredspace.

ItisconcludedthatthespaceforJejuChilmeoridangGutisrepresented

aFour-Dimensionalpsychologicalspace,averticalspaceof3system,a

universalspaceofthe2system ofyinandyangandaritualspaceforthe

ideologyofheaven,earth,andman.Thespirit,ashaman,andfollowers

coexistdynamicallyinthespaceofGut,exorcism.Itisexplainedinthe

transcendingrelationshipbetweeninfinitespace,thespiritandtheshaman,

aspacedividinguniversethroughrepetitionofup,down,rightandleft,

andverticalspaceofheaven,earthandmanintheDomuandCeremonial

space,andaritualspaceforunification.

Asaconclusion,thecharacteristicsofthespaceforJejuChilmeori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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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wasidentified,whichisbasedontheideologyofheaven,earthan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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